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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ective Young Adult Ministry through Nurturing and Community 
Activit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Jeonju Joyful Church 
and Iksan Chungbok Church
Kwang Chul You
Doctor of Ministry
201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research discusses effective young adult ministry via young adult 
discipleship and community life based on the young adult discipleship of 
Jeonju Joyful Church and the young adult community life of Iksan Chungbok 
Church.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Chapter 1,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nd asks 
the central question of how to carry out effective young adult ministry. It also 
lays out the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Chapter 2 explains the status quo of current Korean church young adult 
ministry. It gives external and internal reasons why young adults had to go 
outside the church walls, and examines problems of the ministry. The lack of 
young adult ministry philosophy, the lack of specialized ministers,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the church, and the general downward social movement of 
Korean young adults are explored deeply.
Chapter 3 proposes young adult discipleship and young adult community 
life as solutions. It presents reasons discipleship and community life should be 
practiced by young adults. It also describes factors of effective discipleship 
and community life, as well as their proper effects and advers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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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argues for the particular church support necessary for young adult 
discipleship and community life to be successful. 
Chapter 5 observes the cases of the young adult discipleship at Jeonju 
Joyful Church and the young adult community life of Iksan Chungbok Church, 
which have brought growth to each of these churches. 
Chapter 6 lists some positive effects of young adult ministry based on 
discipleship and community life. This solution makes churches healthier and 
provides hope for the next generation. In conclusion, chapter 7 summarizes 
the research and calls for more vibrant young adult discipleship and 
community life. 
Theological Mentors: Yong Hwan Kim, PhD
Jin Ki Hwang, PhD
Euiwan Ch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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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고 100여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많은 사
람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교회는 점점 외형화, 대형화의 현상을 띄게 되었
다. 그러나 1990년대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에 서서히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는 그 시점부터 성장률이 답보 상태에서 감
소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한다.1)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에서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
는데 그중에 가장 큰 위기는 청년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부가 없
거나, 있어도 거의 활동이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청년목회에 대해 한국 교
회가 새롭게 접근하고 눈을 떠야 한다.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한국교
회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년 양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
년목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 청년들이 교회의 문화와 사역을 왜 거부할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이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이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어떠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장차 한국교
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각
계각층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청년들이 미래에 다양한 모습의 지도자와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 청년들을 복음으로, 말씀
으로 교회에서 품어 세워야 한다.
1)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서울: 두란노, 1999), 42.
220대 청년부 사역에 소망이 없는 교회는 장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필자는 생
각한다.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교회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도 청년들
도 희망이 있다.
교회는 이제 청년들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교회가 진지하게 가슴으로 품어 안아야 한다. 청년들을 바르고 건강하
게 세울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청년들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통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청년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곧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부가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곧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이들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효과적인 청년 목회인 양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
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세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
을 교회가 간과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청년 목회로 교회에 새
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침체되어 있는 교회의 청년목회에 성령의 역사를 불
러일으키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청년 양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청년 목회를 만들어 갈 방
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
고 필자가 사역했던 전주즐거운교회와 익산 청복교회를 그 사례로 제시할 것이다. 또
한, 실제 교회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논문의 연구 범위는 필자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교회 중에서 두 교회의 청년부
사역 속에서 그 사실과 해답을 찾는다. 전주즐거운교회는 2001년 ~ 2008년까지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즐거운교회가 청년 양육으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
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익산 청복교회는 2010년
~ 2015년까지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복교회 청년부가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 청년
3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을 수 있었는지 전략과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
다.
제 3 절 연구의 개요
효과적인 청년목회를 통해 점점 시들어 메말라 가고 있는 청년들을 양육과 공동
체 훈련으로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의 순서에 따라 연구한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청년
들이 교회에서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장에서는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현주소에 대해서 진단한다. 현재 청년사역의 현
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이유는 무
엇인지 파악한다. 갈수록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
해본다.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외적인 이유인 교회의 신뢰도 추락이 청년들을 교
회 밖으로 내보내는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청년 전도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
움에 봉착해 있는지 알아본다.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내적인 이유로 청년들에게
신앙 공동체성의 빈약과 청년 세대 간의 신앙 계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본
다.
또한, 이렇게 드러난 청년 사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한다. 청년 사역을 향
한 목회관의 심각한 부재, 청년 전문사역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중장기 사역자의 부
재, 청년들과 교회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소통의 문제,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의 여러
가지 하향 평준화의 모습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청년사역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양육과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다. 양육과 공동체 훈련에 대해서 일반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를 한다. 이 시대 청년들
이 양육되고 공동체 활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다. 나아가 좀 더 구체
적으로 양육과 공동체 활동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성공적인 양육과 공동
체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
지막으로 양육과 공동체 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언급한다.
44장에서는 새로운 청년사역의 대안인 양육과 공동체 활동이 교회에서 성공적으
로 진행되기 위해서 교회는 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공적
인 양육을 위한 교회의 지원으로는 전문 사역자의 배치와 청년들이 눈에 띄는 봉사보
다는 더디게 보이는 양육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교회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언
급한다.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회의 지원으로는 청년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
동을 위해 교회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과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재정
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밝힌다.
5장에서는 양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청년 사역에 성공한 교회를 소개한다. 양육으
로 성공한 교회는 전주즐거운교회이다. 즐거운교회가 어떠한 양육 철학과 시스템으로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으로 성공한 교
회는 익산의 청복교회이다. 청복교회가 어떠한 공동체 활동과 시스템으로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논한다.
6장에서는 청년 양육과 공동체 활동이 교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 양육으로 다음세대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밝힌다. 10대 청소
년들이 교회에 많아질 것이고 미래 장년부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먼저는 예배가 젊어지게 되고 다음으로는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 나아가 교회
의 예배가 밝아지게 된다.
7장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가 청년목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논문을 맺는다.
제 4 절 연구의 의의
2008년부터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라는 청년 사
역의 위기에 대한 각성과 지적이 여러 단체와 청년사역 연구소에서 있어왔다. ‘청년들
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단
순히 청년들 당사자들의 문제라고만 치부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적절하지도
5않다. ‘청년들이 왜 교회 가기를 싫어할까?’, ‘교회는 왜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까?’, ‘청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와 기성세대가 청년 사역에 집중해야 한
다. 청년들은 10대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
다. 청년 목회가 무너지면 10대 청소년 사역은 당연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미래 교회 내 기성세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본 논문은 청년 목회를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진지한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청년 목회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갖게 함으로 청년 양육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생각을 갖게 만들 것이다.
6제 2 장
한국 교회 청년목회의 현주소
교회가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시대의 여러 문제를 품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시대에 맞는 청년목회가 적용되
어야 했는데 교회가 이것을 간과했다. 과거 목회적 패러다임(paradigm2))이 그 시대에
어울리는 것이라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3) 교회가 청년목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 대
해 살펴본다.
제 1 절 한국교회 청년목회의 현황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5포(연예,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포기)세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5가지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
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돈을 버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현재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과 성향은 어려서부터 컴퓨
터와 핸드폰에 익숙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자라온 청년들은 독립심이 매우 강하고, 지
적인 개방성이 굉장히 뚜렷하다. 기성세대가 보았을 때 위험할 정도로 개성이 강하다.
또한, 이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포용성이 강하다. 표현에 자유롭고 방향이 결정
되면 자기주장이 강하다.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드리
려고 하는 자기선호도가 분명하다. 이들은 지적인 갈망보다는 외적이고 신체적인 조
2)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3)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1998), 13.
7건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4)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교회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제적인 문제 아래 불확
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청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
렇다. 청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교회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
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한 성경적인 답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보다는 교회 밖
에서 미래에 대한 대책과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점점 줄
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교회보다는 다른 장소를 더 선호한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일까? 청년부 숫자가 줄고 있고, 불과 10~20년 전
청년부에 있었던 민족과 시대를 품는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힘이 없어 보인다. 항상 분주한 것 같으나 뚜렷이 나타나
는 결과가 없어 보인다. 청년들이 신앙과 삶의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
습은 무엇 때문일까? 원심력(遠心力)처럼 교회 밖으로만 멀어지려는 청년들의 모습이
어떠한 이유인지 알아본다.
1.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
한국 교회 내에서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교
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가나안
교인들을 다른 말로 ‘소속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
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가
리키는 말이다. 재미있는 말은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부르면 ‘안 나가’이다. 그래
서 '가나안' 교인이란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 없는 신앙)' 혹은
'Un-churched Christian (교회 없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다.5)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 한다’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 현상은 한
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현재 이런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4) 임성빈, 21세기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21-123.
5)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125-126.
8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염려되는 것은 주위
에 기독교인이지만 기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된다는 것이다.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로 보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
의 수가 무려 758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다른 종교로 개종한 198만 명을 제외한
560만 명이 개신교를 믿다가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나
안 성도의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 있다.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를 1995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10년 사이에 전체 기독교 인구수가 143,898명이 감소했다. 그런데
1995년에 10세~24세였던 기독교인들이 자라서 10년 후인 2005년의 20세~34세가 되었
을 때 기독교 인구수를 비교해 보니 무려 597,619명이 감소했다. 이 통계는 다른 연령
층의 기독교 인구수는 10년 동안 453,721명이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597,619명의 청년
층이 기독교에서 대거 이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기독교 인구수가 143,898명
이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낸다.7) 청년층의 감소율이 평균 감소율보다 4배가 넘는 이
통계는 교회가 청년목회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나안 성도’의 현상은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현
상을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가운데 청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강요받는 신앙(무조건 믿으라는 식
의 믿음)에 대한 부담감 두 번째는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큰 실망감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태도 때문에 가나안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나안 청년이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감이다. 그 이유
는 신앙은 개인의 믿음과 관련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신앙에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작용되어 자신의 신앙과는 무관한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는 모습들이 너무
나 많다. 또한, 자신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
고, 용납하지 못하는 잘못된 시선과 태도를 갖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나안 성도를 더
6)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135.
7)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설문조사: (주)지앤컴퍼니 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 개신교인 900
명, 담임 목회자 100명 기간 2015년 11월 17일~ 25일(9일간) 설문방식 온라인 및 일 대 일 면
접조사 표본오차 개신교인 95% 신뢰수준에서 ±3.3%, 목회자 95% 신뢰수준에서 ±9.8% 연구
자: 김경원 목사(대표회장, 서현교회), 이성구 목사(상임총무, 시온성교회), 이상화 목사(사무총
장, 드림의교회), 유성문 실장(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9욱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이다.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 신앙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까지 강요받는 것에 있어서 이들은
지쳐있거나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폭력적이라
고 말한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러한 것에 갇혀있어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단순한 문제에만 급급한 것이다.
가나안 청년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이다. 교회가 ‘두 얼굴’
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에 매너리즘(mannerism)8)을 느끼는 이유이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서로 싸우고 고
소하고 급기야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다. 재산문제로 교회의 당회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다. 앞에서는 도와주고 뒤에
서는 욕하는 일들도 있다.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웃고 화합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험담하고 비방하고 분열을 일삼는 일과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청년들이 교회의 이런 두 얼굴에 싫증이 나버린 것이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과 실
제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가. 외적인 이유
청년들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 주위를 맴도는 가나안 성도화 되
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중에 외적인 이유로는 교회의 신뢰도 추락과 청년 전도의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1) 교회의 신뢰도 추락
청년부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청년들이 감소하는 외적인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교
회의 신뢰도 추락이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말이
있다.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성장한다는 말이다. 교회
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다운 교
8) 이탈리아어인 Maniera를 어원으로, 이 말의 뜻은 기성 수법, 형식을 관습적으로 답습하여
독창성 없이 반복하며 약삭빠르게 처리하려는 소극적 태도, 수법, 양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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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교회는 교회답게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9)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는 ‘목회자의 비행’, ‘교회의 분열’,
‘신비주의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첫째로 목회자의 비행이다. 목회자는 어쩌면 교회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들보다 목회자의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목회
자도 사람이고 남자이다. 당연히 피곤할 수 있고, 삶의 권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일찍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행복의 두 적은 고통과 권태이
다.”
목회자는 교회의 여러 사역 - 설교, 심방, 상담, 회의 - 에 목회자는 항상 권태,
침체, 무기력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것은 목회자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목회자의 부부간의 잠자리는 점점
시들해지고, 설교나 목회 그리고 지도력 등이 따분해진다.10)
“피곤하면 누구나 겁쟁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피로
가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피곤하면 순간 정신적으로 올바
른 판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피곤하면 사람은 유혹이나 충
동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아드레날린이나 기타 화학적 자극물질로 인해 나의 몸
이 과민반응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과
민반응을 하거나 벌컥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에 해당한다.11) 목회자는 늘 육
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이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에 그렇다. 그렇다 보니
종종 목회자가 성적인 유혹과 충동에 넘어지는 사례가 있다.
둘째로, 교회의 분열(分裂)이다. 한국 교회는 유독 분열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어떤 교회는 두 번 세 번 나뉘는 교회도 있다. 심지어 층을 달리하면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다. 교회가 분열하는 주된 이유는 ‘돈 문제’와 ‘교회의 세습’이다. 교회의 재정 지출은
정말로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담임 목사와 몇몇 장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헌금으로 모여진 교회의 재정을 자신의 탐욕을 위한 곳에 사
9) 박용진, 청년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7-18.
10) Craig Larson, 목사의 눈물(Pastoral Grit), 김동완 역 (서울: 요단, 2002), 197.
11) Craig Larson, 목사의 눈물, 74-75.
11
용하면 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그리
스도의 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모르고, 마치 교회가 개인 사업체인 양 착각해서
담임 목사 자녀에게 물려주는 아주 몰상식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신비주의적인 모습들이다. 한국 교회에 유독 이러한 일이 많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낫는다는 잘못된 신앙이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모습들을 야기한다.
‘기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한다.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
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은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
히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주의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
히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일차적인 초점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영적
인 일을 일으키는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12)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적
인 은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사 즉, 기적에만 몰두하
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 3가지 단적인 원인을 살펴보았다. 목회자의 비행, 교회의 분열, 교회의 신비
주의적인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땅에 추락하게
되었다. 청년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 - 기독교 - 는 더 이상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청년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실망하고 싫증을 내고 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교회를 향해 증오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전도의 어려움
두 번째 이유는 청년 전도의 어려움이다. ‘청년 전도가 죽었다’, ‘청년 전도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청년을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도해도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청년이 대부분이다. 청년 전도가 어렵다고 한다. 진짜로 이제 더
이상 청년 전도는 사라진 것일까? 더 이상 청년 전도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일
12) Richard B. Gaffin Jr., and Robert L. Saucy,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는가(Are
Miraculous Gifts for Today?: Four Views),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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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청년을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본다. 옛 속담 중에 “첫술에 배부를 리 없
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한번에’, ‘빨리빨리’ 어떠한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전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단 한 번의 만남과 대화로 청년
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방전도’나 ‘전도 집회’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급진적 회심을 유도하는 전도 방식’은 이제 거의
효과가 없다.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관계를 만들면서 접근해야 한다.
통계를 보면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가 90%가 넘는다. 청년들에 있어서
는 더욱 뚜렷하다. 청년들은 한두 번의 만남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다. 관계를 잘 맺어
야 청년을 전도할 수 있다.13) 관계를 만들기 전에 급하게 전도의 결과를 만들려고 해
서 청년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것이다.
청년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중에 단적인 예로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왠지 과거의 인간관계를 끊어야만 한다.’는 것과,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런 반응은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
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살았던 모든 삶
은 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청년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있는 곳은 커피전문점, 대학로, 극장가, 번화가, 피시방, 만화방 이런 곳들이다. 이런
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꺼리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14)
나. 내적인 이유
청년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청년사역의 내적인 요인도 간
과할 수 없다. 내적인 이유에는 청년 공동체성의 빈약과 청년들 세대 간의 신앙 계승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3) 최병호, 열혈 청년 전도왕 (서울: 두란노, 2010), 89-91.
14) 문근식, “청소년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의 벗 (2013년 9월),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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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공동체성의 빈약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공동체성을 심어주느
냐에 따라서 청년사역의 성패가 좌우된다. 청년들에게는 ‘공동체적인 자발성’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적이다. 청년들은 넘치는 활력을 발산
할 그 무언가를 늘 찾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가 흔들 깃발을 확실히 발견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
어지게 된다.
청년부를 거쳐 간 선배들이 간혹 이런 말들을 한다. “그때 정말 좋았지”, “그때
회장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그때 그 단기선교 정말 못 잊을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은 옛 기억을 회상하게 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끈끈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귀중한 자산, 즉 ‘추억’이 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선배와 후배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일종의 ‘추억의 공동체성’이 되는 것이다. 추억의 공동체성이 많은 청년부가 건
강하게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며, 청년 공동체성이 강해지게 된다.15)
먼저 청년 공동체성의 빈약에 대해서 알아본다. 청년 공동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청년 공동체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청년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음과 도전의식’일 것이다. 젊은 공동
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전의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결정한다. 목표가 없는 청년 공동체는 방향을 잃게 된다. 예
수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다.16) 그렇다. 청년 공동체성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청년들의 젊음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다양한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다.
(2) 청년 세대 간의 신앙 계승 부족
그리고 청년 세대 간의 신앙 계승의 부족이다. 청년 서로 간에 신앙의 계승(전
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약해지는 이유는 배우고 본받을 만한 요소들이 없다는 것이다.
즉, 신앙적 ‘모범’이 청년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대 간의 신앙이
15) 공성식, 여호수아와 함께 뛰는 청년 목회 (서울: 기독신문사, 2004), 98-100.
16) Scot McKnight, 예수 신경(Jesus Creed), 김창동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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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년부 내의 ‘핵심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부가 한 공동체로서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부의 신
앙 계승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즉, 청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고, 후배들에게 그 가치를 전수하며, 그 가치
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함께하고 함께 동역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청년 공동체
의 ‘신앙적 무게 중심’이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힘은 현저히 사
라지게 되었고, 청년 공동체를 이루는 청년들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좆는 것이 아
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17)
또한, 청년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같은 목적을 담을 만한 공동체적인 요소가 없
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약해지는 것이다. 즉, 청년 세대에 있는 청년들
만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반드
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전통 – 의례(ritua
l)18) - 이 있어야 한다. 전통이 중요한 이유는 전통은 청년 공동체의 믿음과 가치, 실
천과 덕목, 그리고 목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9)
제 2 절 드러난 청년목회의 문제
청년들에 대한 진지한 목회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와 준비되지 않은
계획은 청년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줄 수 있다. 적당히 하면 청년들은 무조건 교회
의 모든 방침에 순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교회가 청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
고 품어 안아야 한다. 교회가 청년목회에 대해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4가지
의 중요한 사항을 언급한다. 청년 사역의 목회관 부재, 전문 사역자의 부재, 교회와
소통의 부재, 청년들의 하향 평준화의 모습이다.
17) 공성식, 여호수아와 함께 뛰는 청년 목회, 337.
18) 의례는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목적이 있는 공동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19)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공동체(The Connecting Church: Beyond Small Groups
to Authentic Community),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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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사역의 목회관 부재
대부분의 목회자가 장년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청년사역에 특별한 비
전과 계획이 있는 목회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게 목회의 현실이다. 청년사역은 장
기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임해야 하지만, 장년사역은 그렇지 않다. 청년사역의 결과는
10년이나 20년 뒤에 열매를 볼 수 있지만, 장년사역의 열매는 단기간에 볼 수 있다.
청년은 아직 훈련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청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방
황하고 있는 중간기적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인식이 근본적
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역인 동시에 지역교회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동시에 영적인 세
대계승을 가져올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사역이다. 이러므로, 목회자는 바로 앞에 있
는 결과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뛰어넘는 ‘선교적 목회’를 해야 한다.20)
담임 목사의 청년을 향한 목회적 선교에 대한 마음의 소원의 깊이와 안목이 한
교회 청년부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 담임 목사는 황무지에서 광맥을 캐내기도 하
고 반대로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는 젊은이 그룹의 가능성을 잠재우기도 한다. 담
임 목사의 교회 내 역할과 목회적 안목은 이처럼 중요하다.
청년사역에 대한 목회관이 부재하거나 빈약하다는 것은 청년에 대한 이해가 없
는 데서 비롯된다. 청년들은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며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
관에 대해 회의를 품는다. 이들은 목회자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우 강하다. 집단적 경
험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인류의 병, 죽음,
고통,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려고 한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청년들은 기존의 교회의 가르
침에 대하여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도전의식과 질문을 하려고 한다. 청년들
은 시간과 공간이 불안정하다. 자주 바뀌고 자주 이동한다.21)
필자는 청년 목회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의 대상으로는 담임 목회자들
과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두 부류의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교회 운영과
목회에 대한 회의와 결정을 하는 당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
는 사역을 최종 결정하는 담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청년 목회에 관한 생각과 장로
20)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서울: 홍성사, 2003), 259.
21) 임성빈, 21세기문화와 기독교, 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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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동)에서 장로가 차지하는 비중 – 당회, 교회운영, 제반 결정사항 –을 고려해서 장
로들은 과연 청년 목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의 목적
은 이러한 조사로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지도자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목회
에 대한 생각이 실제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청년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알기 위함이다. 필자는 이러한 설문 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
양식을 만들어서 직접 만나거나 우편이나 핸드폰 조사 방법을 택하여 실시했다. 설문
조사 일시는 2015년 5월 11일 ~ 5월 22일 동안 실시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으
로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한계를 고려해서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으로 하였다.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4~5개 정도로 하였고 핵심적
이고 민감한 질문에는 2가지로 압축해서 조사했다. 이와 같은 방법과 차례대로 설문
조사한 것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설문조사에 근거한 목회자들의 생각
위의 설문조사 결과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 내 청년을 바라보는 목회자들
의 대부분의 생각은 장년부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
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목회자들이 답했다.
(1) 60대 이상의 담임 목회자들
전반적으로 목회자들의 생각은 청년들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셨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냥 열심히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런 식의 말씀이셨다. 딱히,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하면 다 잘된다는 식의 말씀이셨다. 필자가 받은 느낌은 청년 목회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 40 ~ 50대 담임 목회자들
그래도 60대 이상 목회자들보다는 생각하는 모습이 나았다. 무언가 걱정을 하려
고 하시고,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시려는 생각들이 있으셨다. 오히려, 물어보는 필자한
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되묻곤 했다. 제안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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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단기선교, 국내 농어촌 선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관심 갖고 도와주는 것, 교회
에서 청년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 이 정도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다. 그
래도, 필자가 지울 수 없는 것은 청년 목회에 대한 중․장기적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
이었다.
위의 사례처럼 여러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만나보고 전화했지만, 필자가 내린 결
론은 교회에서 이 정도 신경 써주면 청년들은 무한 감사하면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
신을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 설문조사에 근거한 장로들의 생각
동일한 질문을 장로들에게 물어보았다. 더 많은 장로에게 설문한 이유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장로회(합동)이고, 한국 교회 내 장로교단의 특성상 장로들의 의
결권, 결정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장로들의 생각도 목회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청년을 단순히 ‘교회일 돕
는 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청년 사역이 있어도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더 우
선이라는 말도 있었다. 교회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청년부라는 사고가 아주 강했다. 이
러한 사고는 청년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교회 내 청년부의 체계적
인 조직이 없거나 청년부의 위상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부를 향한 지도
자의 거시적인 안목이 없는 것이다. 수년 전 옥한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청년 대학부를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22) 이는 청년부
를 향해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대부분 많은 분이 교회 내에서 청년들은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 등의 봉사 인
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봉사부서에서의 청년들의 역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교회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종합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결국 많은 청년
을 놓치게 되었다. 청년에 대한 목회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2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부를 향한 분명한 목회적 비전이 부재한 현실이다.
청년사역에 대한 미래의 큰 그림이 없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식
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교회 사역이 있을 때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주면 된
22) 홍정길,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서울: 두란노, 1995), 105.
23) 홍정길,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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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목회관이다.
2. 전문 사역자의 부재
청년부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요즘 청년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교회 차
원에서 청년사역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는 전문 사역자의 부재이다. 전문 사역자가 없다는 것은, 청년에게 미친 사역자가 없
다는 것이다. 청년사역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즉,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와 삶을
드려야 한다.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청년이 미래의 영적 구도자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24)
또한, 전문 사역자가 부재(不在)한 이유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너무 자
주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가 청년사역자가 자주 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혜성 같은 스타 사역자가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전문 사역을 할 수 있
는 토양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 사역자를 만들어 내는 길이다.
전문 사역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청년목회를 정말로 소신 있게
재미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가 더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청년사역자들에 의하면, 전국 6만 개의 한국 교회 가운데 약 20%인 1만 개 정도
가 청년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청년이 10명 이상이 되는 청년부가 그
리 많지 않다. 그래서 YOUNG2080과 같은 청년사역전문기관에서는 청년이 50명 이하
인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청년부만 전적으로 담
당하는 사역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사역자들은 사역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쉽게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런 사역자를 가리켜 ‘철새
목회자’라고 부르기도 한다.25)
청년 전문 사역자의 부재가 물리적인 환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역자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선포하고 외치는 말과 삶이 일
24) 이정현, 청소년 사역자를 일으키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9), 33.
25)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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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는 모습, 교회 내 다른 지도자들과의 불협화음의 모습, 그리고 청년사역자의
잘못된 실수와 범죄이다. 즉,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나름 청년사역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3. 교회와 소통의 부재
청년과 교회가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 소통단절에서 오는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교회가 오히려 더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많다.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무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많으므로 교회가 오히려 대화가 안 된다고 한다. 마음 한쪽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면 그 사람은 며칠 가지 않아 고민을 털어놓은 당사자가 오히려 부메랑을 맞게 되
는 일도 허다하다. 교회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줘야 할 문제가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그 사람을 더 정죄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지어는 ‘주의 종’이 말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다.
교회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서로의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데, 정작 교회가 이러한 소통이 더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말하면, 교회는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상담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러
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든든히
서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점점 교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다.
4. 청년들의 하향 평준화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하향 평준화’되었다. 의식 수준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3가지 면에서 청년들의 하향 평준화 문제를 말하고 싶다. 지적인 하향
평준화, 사회적 하향 평준화, 신앙적 하향 평준화이다. 다른 세대보다 청년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더 부각되어 나타난다.
첫째, 지적인 하향 평준화의 현상이다. 지적인 갈망을 하지 않는다. 고민과 생각
하기를 주저하거나 회피한다. 간단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호한다. 단편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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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졸업 후 취업이 잘되고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를 쉽게 선택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요즘 청년
을 사로잡는 것은 핸드폰, 컴퓨터게임, SNS이다. 자신의 인생을 중•장기적으로 계획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급급해한다.
지적인 하향 평준화의 현상은 청년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 지적인 갈망없
이 사회적, 시대적 현상에만 집착하는 청년들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삶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을 만났을 때 청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뒤로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자신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실패는 청년들의 낮은 자
존감을 더욱 굳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이 가져오는 결과는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식의 태도이다.26)
둘째, 사회적 하향 평준화 현상이다. 대인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멀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줄어든다. 단순한 만남, 가벼운 만남을 선호한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치우치거나 원만하게 만들지 못한다. 즉,
사회적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렇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원한다. 또한,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좋아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보인다. ‘배려’와 ‘양보’의 모습
보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자신만을 위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1인 식당, 1인 푸드, 1인
가구, 원룸을 선호하는 대학생들, 가치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현상들, 더불어 함께보다
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들, 진실한 만남보다는 이익이 되는 만남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다.
셋째, 신앙적 하향 평준화 현상이다. ‘열정적인 청년’, ‘헌신적인 청년’ 이런 말들
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다. 물론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렇게 불리는 청년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교회 내 청년부
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는 식의 신앙 고백적 헌신은 이제 추억으로 남고
26) Les Parrott Ⅲ, 이유정 역, 청소년이 고민하는 30가지 상담이야기(Helping the
Struggling Adolescent: A Guide to Thirty-Six Common P roblems for Counselors, Pastors
and Youth Workers), 이유정 역 (서울: 요단, 201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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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청년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까? 사회적 구조 속에 있는 미래의 불
확실성과 기존 교회를 향한 염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교회가 적절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과 기독교 이단들의 무차별적인 포교활동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 교회가 청년들에게 적절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년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가고 있다.
신앙적 하향 평준화 현상은 잘못 왜곡된 신앙관에서 기인한다. 청년들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 이유
는 그들이 현재보다 미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의 삶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오늘 이 순간 하나
님이 나타내시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청년들은 미래에 자신이 어떻
게 될 것인가에 대해 민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
다. 그래서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머리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
까지 성경에서 곧이곧대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심결에 자신들의 결정과
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성경 구절을 왜곡시켜 받아들이고는 본의 아닌 압박감을 느끼
기도 한다.27)
신앙의 무늬만 있는 청년이 많다. 분명한 것은 요즘 청년들의 신앙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앙 안에서 강인한 청년 정신이 보이질 않는다. 청년 정신의 대표
적인 모습을 갈렙에게 찾을 수 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 갈렙에
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때 가장 청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즉, 이 시대에 청년다운 신앙의 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
기 때문이다. 민수기 13장은 갈렙을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성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놓여야 할 자리에 일관되게 놓여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실은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실천하는 언행일지(言行一致)의 삶을
27) Les Parrott Ⅲ, 청소년이 고민하는 30가지 상담이야기,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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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자세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 정신이 강한 사람
이었다. 이러한 청년 정신이 강한 갈렙은 자기 관리에 게으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
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28)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으로 타오르는
청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의 신앙에 뜨겁게 달구지 못 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기존 교회에 대한 염
증과 불신이다.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 목사 장로와의 대립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 목회자 세습, 교회 내 물질 만능주의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모습이다.
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교회가 지적인 욕구가 가장 활발한 청년들에게 대답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이단(異端)들에게 너무나 쉽게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들의 신앙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
의 신앙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청년들의 신앙에 찬
물을 끼얹은 모습을 종종 본다.
제 3 절 소결론
한국 교회 청년 사역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청
년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를 보았다.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외적인 이유와 내
적인 이유에 대해서 논했다. 외적인 이유로 교회의 신뢰도 추락과 청년 전도의 어려
움 등이다. 내적인 이유로는 청년들 세대 간의 신앙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청
년들의 공동체성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매우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갈수록 외형화, 대형화에 치중해있고 한 사람의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교회의 세습, 목회자의 타락(성, 돈) 이러한 모습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향하고 있다. ‘가나안 성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신앙 강요와 형식주의와 세속
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교회에 청년들은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28) 공성식, 여호수아와 함께 뛰는 청년 목회, 312-320.
23
목회자의 청년들에 대한 목회적 비전의 부재와 청년목회를 위한 전문 사역자의
부재도 한국 교회 청년사역의 쇠퇴를 알리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목회자가 청년들에
대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연중
목회계획에 청년사역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한다. 청년사역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한 것이다.
청년목회를 위한 전문 사역자의 배치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된 사역자를 배
치하는 것도 좋지만, 필자는 교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원 외에 전문적인 사역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갖추어야 할 자질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의 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이어야 한다.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청년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청년들 간의 소통의 문제,
담당 사역자와 청년들과의 소통의 문제, 교회와의 소통의 문제가 청년사역을 쇠퇴하
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적절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
청년들도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청년들은 아무
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와 기성세대 그리고 사회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전반
적인 청년들의 하향 평준화의 모습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 문제이다. 청년들이 지적
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지식을 탐하기보다는 순각의 감정과 이익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사회적인 하향 평준화이다. 깊고 성숙한 관계보다는 충동적이고
단순하면서 단기간의 관계를 선호한다. 신앙적 하향 평준화이다. 인생을 드려 서원하
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청년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공동체와 교회를 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들의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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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청년목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양육과 공동체 활동
지금까지 한국 교회 내 청년 목회에 대한 현황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제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청년목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청년 양
육’과 ‘청년 공동체 활동’을 언급한다. 청년들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이러한 2가지 대안이 현재 한국 교회의 청년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
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제 1 절 양육을 통한 청년목회
양육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적인 사역이다. 양육은 아직 독립적인
개인으로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그들이 필요
로 하는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채워주는 것이다. 청년을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약간의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양육이 신앙생활과 교회활동 그리고 건전한 인간관계와 올바른 사회활동에 도움
이 된다고 한 포럼의 결과는 말하고 있다. 양육은 기독 청년에게 자신의 삶의 영역에
서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들은 양육을 통해
‘개인 경건에 충실’하게 되었고, ‘교회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29)
이처럼 청년 목회에서의 양육은 한 사람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온
29) 한국교회탐구센터, ‘제6회 교회탐구포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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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함께하여 세워주
는 일련의 모습이다. 양육으로 청년 목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본
다.
1. 일반적인 양육의 정의
일반적으로 양육은 한 사람을 돕고, 보살피고, 생활이 온전해질 때까지 또는 미
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아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인 양육은 ‘보살핌’
에 더 가깝다. 지역주민을 섬기는 모습도 일반적인 양육에 해당된다. 봉사활동, 사회
사업,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무료 점심 나눔 사역, 가정 형편이 어
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윤락여성들을 돕는 일, 겨울이 다가오기 전
무료로 연탄을 공급하는 일 등등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양육을 실천할 수 있
다.30)
2. 성경적인 양육의 정의
성경적인 양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봄”이다. 양육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가
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성경적인 양육에는 상담(counseling), 돌봄(caring), 치유
(healing)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상처에서 회복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그 가운데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
록 온갖 수단을 다 활용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양육은 ‘통전적
(holistic)'이며 ’포괄적(comprehensive)' 사역인 것이다.31)
양육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
송하고, 훈련한다. 내용과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양육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한다. 즉,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양육이다. 또한, 양육은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복
음주의적인 운동이다. 양육은 제자 삼는 사역이며 이를 통해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32)
30) 이만재, 교회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서울: 규장, 1997), 144.
31)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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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행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
운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 모이고 예배하
고 찬양했다(행4:43-47). 이처럼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양육이다.33)
3. 청년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
청년 양육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훈련이다. 하
나님의 백성인 청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간 지대를 걸어가고 있는 주체들이다. 이들은 또한 복음
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이어나갈 주체들이다.34)
또한, 청년들은 대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줄 진리를 만날
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만나면 그
들 안에 있는 열정이 폭발해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는
열정이 가득하다.
청년을 양육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을 통해 관념 속에 갇힌 하나님에서
실재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
을 제대로 알아 갈 수 있다. 양육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말씀으
로 만나지 못한 양육은 아무리 오래 해도 인간적인 만남으로 그치게 된다. 양육을 통
해 하나님을 만날 때 낡은 인간의 옷이 벗겨진다. 양육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
는 중요한 방법이다.35)
양육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서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은 하나님
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경건을 배우
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36)
32) 방선기,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4), 62-68.
3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2009). 237.
34)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150.
35) 라준석, 온누리교회 청년부 비전과 사역 (서울: 두란노, 2000), 85.
36) Richard Baxter, 참된 목자(The Reformed Pastor), 지상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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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안개를 걷히게 해주는 것이 바
로 양육이다. 양육을 통해 말씀과 내 삶의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괴리(乖離)를 줄이면
서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양육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양
육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성 윤
리, 십일조 문제, 주일성수, 이성교제, 학업과 신앙의 갈등, 이러한 다양한 문제 속에
서 성경적인 답을 발견하게 된다.
청년을 양육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청년은 교회의 ‘잠재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가슴과 머리를 무엇으로 채워 가느냐에 따라서 청년들 미래는 만
들어진다. 그리고 청년들은 미래의 ‘지도자’이다.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분
야의 지도자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다. 교회는 다니
지만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을 양육하면 교회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
바울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러
나 좀 더 바울을 깊이 바라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약 5:16-18)” 약한 인간이
다. 회심 전 바울은 강한 이성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강한 의지의 청년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변했다.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지식인으로 바뀌
었다.37)
바로 이것이다. 청년들은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청
년들을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위
대하게 또는 비참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들을 양육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양육을 통해서 청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 꿈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가치라는
1988), 57-61.
37) J. Oswald Sanders, 지도자 바울(Paul the Leader),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
사, 198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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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양육을 통해 심어주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고상한 가치를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이런 청년들이 먼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
다.
또한, 청년들은 양육을 통해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참 경건을 위해서는 절제 연
습을 해야 한다. 젊음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 젊은이 같지 않은 듯 보여도 절제된 힘
은 훨씬 더 크고 유용한 힘이 된다. 엄청난 양의 물을 둑으로 막아 두면 발전도 할
수 있고, 온갖 용도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둑이 모두 터져 버리면 홍수만
일으킬 뿐이다. 절제한 감정은 유용하게 쓰인다. 절제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에도 쓰이
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38)
4. 청년을 양육하는 방법
이 시대의 청년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첫째 지적으로 양육
하는 방법, 둘째 가슴으로 양육하는 방법, 셋째 몸으로 양육하는 방법에 관해서 소개
한다. 지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기독교와 성경에 관한 청년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분
히 채워주는 방법을 말한다. 가슴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지적인 양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양육을 따뜻한 사랑으로 양육하는
방법이다. 몸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지적인 양육과 가슴으로 하는 양육 그 위에 실천
적인 모습으로 청년들 서로 간의 관계와 청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등 행동하며 관계
를 맺는 방법을 말한다.
가. 지적인 양육
청년들의 지적인 사고체계는 탄력적이다. 청년의 때는 인생관과 인생철학을 정립
하는 시기이다. 기독교적 사고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
년들의 지적인 사고체계는 활발하며 변화 받고 변화되기 쉬운 때이다. 그래서 다른
연령층보다 더 쉽게 혼란과 혼돈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고체계가 아니므로 말씀의 양육을 통해 성경적인 사고체계를 만들 수 있다. 지적인
사고체계가 활발한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머리를 자극할 수 있는 도전을 주어야
38) 홍정길 외 14인,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2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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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렇게 자극을 받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또한, 청년의 때
는 발달심리학적으로 학습능력이 뛰어난 시기이므로 양육을 통해 교육되는 과정을 잘
학습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경험함으로써 실제로 잘 체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이다.
청년들을 양육할 때 평범한 질문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것과 지적
인 것을 골고루 섞어서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형
제의 죄를 싫어하십니다.’라는 식의 양육방법보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
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동생애와 음란 성인사이트를 즐겨보는 것
을 싫어하십니다.’라는 식의 양육 방법을 택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질문은 오히려 청
년들을 더 애매모호한 신앙의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관련된 질문도 난이도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양육해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하는 신앙의 질문에 머무르는 양육은 청년들에게 양육에 대한 열정을 식게 하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인 이슈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
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좋은 방법이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비난’이 아닌 ‘비판적’
인 양육을 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을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한 평신도 지도자로 양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복음적이면서도 지성을 갖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으로 양육된 청년들은 사회에 나가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도전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나. 가슴으로 하는 양육
가슴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재나 훌륭한 지도자가 양육한다고 할지
라도, 양육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청년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자칫 머리만 커져서 날카로운 시선과 송곳과 같은 말만 할 줄 아는 청년으로 만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로 하는 양육에 가슴으로 하는 양육의 방법을 더해야 한다.
청년의 시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최고조로 발달한 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청년들의 감수성39)이 예민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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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마음을 오픈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식도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공감40)’해주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
다. 청년의 시기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미래의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므
로 굉장히 불안정한 때이다. 당장 표면적으로는 취업문제, 이성교제문제, 결혼문제가
엄청난 무게로 청년들을 누르고 있다. 또한,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문
제, 관계의 문제, 은밀함의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양육을 통해서 충
분히 해결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는데, 당연히 open-mind의 자세로 청년
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가슴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청년들을 ‘이해41)’하는 것이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
이 청년들은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청년들은 쉽게 아무에게나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 두터운 관계가 되어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자신의 고민을 말하기 시작한다. 청년들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가장 요구
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이해’, ‘방향
과 목적이 없는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가슴으로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다. 몸으로 하는 양육
마지막으로 몸으로 하는 양육 방법이 있다. 몸으로 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함
께’, ‘시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양육은 그저 말로만 해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
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다. 청년 양육도 마찬가지이다. 공간과 시간을 함께할 때 청년들
을 진실하게 양육할 수 있다.
청년 사역을 실패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지도자의 말
과 행동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많은 청년 지도자가 말로는 대단하다. 그런데 말한 대
로 행동으로 함께하는 모습은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
39)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
40)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러한 마음.
41) 남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잘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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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 전도를 말씀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몸소 본을 보이셨다. 몸으로 하는 양육은 말
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양이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참고, 막 3:13, 4:10).
전도에 대해 가르쳤으면 청년을 데리고 함께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해 가르쳤으면 청년을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 가르쳤으면 청년을 데리고 고아원, 특수시설 같은 곳
으로 나아간다. 또한, 기도에 대해 가르쳤으면 청년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진다. 헌신되고 실력 있는 지도자에 대해 가르쳤으면 청년을 데리고 그렇게
도전받을 수 있는 대학, 해외 비전 트립, 선진국 대학 탐방을 하고 실제로 언어연수나
유학을 보낸다.
5. 성공적인 청년양육을 위한 요소들
효과적인 청년 양육 방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
어야 한다. 첫째 관계중심 양육하기, 함께하는 양육하기, 진로상담 양육하기, 이성상담
양육하기, 모델화 양육하기, 헌신자 양육하기 등이다. 이상 6가지 성공적인 청년 양육
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관계중심의 양육하기
청년양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은 관계중심의 양육이다. 양
육이 수평적인 관계라면 가르침은 수직적인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양육은 기
본적으로 돌봄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청년양육은 수직적인 개념보다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청년양육은 관계중심의 양육일 때 그 열매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의나 주입식 교육 같은 시스
템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청년양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무
조건적인 봉사강요, 상명하복(上命下服)식의 관계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
다.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중심의 양육이 될 때 청년들은 마음과 생각을
열고 능동적인 자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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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심의 양육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
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이 신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서로가 가지고 있을
때 관계중심의 양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
하지 않고서는 관계중심의 깊은 양육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관계중심의 청년 양육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42)
관계중심의 청년 양육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양육은 방법으로 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양육을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관계중
심의 양육이 되는 것이다. 관계중심의 양육은 양육자가 청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기
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양육이 이루어진다.
나. 함께하는 양육하기
예수님은 함께(be with)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막3:13).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가셨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보다는 소
수의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말뿐이
아닌 실제로 몸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parables)43)를 통해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4:1-20절
은 “씨 뿌리는 비유”이다. 예수님께서 4가지 서로 다른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어떠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에 관한 비유이다. 비유로 말씀하시자 대부분의 사람은
궁금증을 못참고 다 떠나버렸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듣기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들
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막 4: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함께’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
42) 권기웅, 어느 평범한 청년 사역자의 부흥 이야기 죽지마 청년아 (서울: 선한청지기, 2014),
34.
43) 비유란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사물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
을 빌려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
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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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막 4:11-20)을 해주신 것이다. 즉, ‘함께(be with)'
한 사람들에게 말씀 속의 비밀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처럼 양육은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할 때 청년양육은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청년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할 때 청년
들의 신앙은 건강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된다. 청년양육은 단지 이론에만 갇혀서
는 될 수 없다. 이론적 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식 전달만으로 청년양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청년들을 단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최선의 양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청
년양육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
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셨던 것처럼 청년양육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몸
소 보이셨던 생활을 본받아 함께하는 청년양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44)
청년들을 기도하게 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 청년들을 전도하게 하려면 먼저
전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청
년들과 생각과 마음을 함께하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함을 통해서 삶을 공유해야
한다.45) 예수님은 자신이 몸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셨다. 제자들을 가르치
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실천하셨다. 그렇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다.46)
청년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지 않은 청년이
순종하기란 어렵다. 성경말씀에 대해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지 않은 청년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란 쉽지 않다. 청년양육에 성공하려면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다. 진로상담 양육하기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미래’, ‘진로’이다. 진로는 현재의 학업과
미래의 취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들은 미래 내가 무엇을 하며 어
44) David Watson, 제자훈련(Discipleship), 권성수 역 (서울: CLC, 1993), 80-84.
4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75.
46)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The Master P 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
울: 생명의말씀사, 2007),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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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 경제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 청년들 어느 누구도 경제활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경
제활동은 필수적이다. 시대가 바뀌고 모양이 변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
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 내리신
것이다(창 3:17-19).47)
청년들이 진로에 대해 이토록 심학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
면 쉽게 알 수 있다. 청년들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원한다. 이 말은 ‘좋은 일자리’, ‘안
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청년들이 고민하는 앞으로의 진로
의 문제라는 것이다. 고학력, 고스펙, 고연봉 무조건 높아야만 성공이라고 잘 산다고
하는 한국 사회이다. 이렇게 힘든 한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청년들의 어
깨는 갈수록 무거워진다. 청년들은 한눈 팔 시간조차 없다. 살아남으려면 무한경쟁에
서 남을 이겨야 한다. 입시, 취업, 무한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8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는 일자리와 일할 사람이 넘쳐났다. 그러나 1997
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경제 사태48) 이후 우리나라는 고강도의 산업 구
조정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일자리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에 빠져있고 노동력 수요 부족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상황 속
에 있다.49) 또한, 청년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자 수는
199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23.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는 최고수준인 네
덜란드의 69.2%에 비교하면 1/3수준에 불과하다. 실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
47) 창3:17-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한 나무
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
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48)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
일에 이루어졌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
급 융자를 요청하였다.[1][2]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
감했지만,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다.
49) 김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서울: SFC, 2012), 97.
35
일본도 청년 고용률 만큼은 미국 51.2%, 일본 41.4%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50)
이렇게 복합적이고 어려운 세상에 직면한 채 청년들은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청
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진로와 취업이다.
청년 사역자는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청년들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단순한 청년들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
을 가르칠 때 진로와 취업의 문제까지 관심 있게 다루어주어야 한다. 성공적인 청년
양육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코칭하는 양육을 해야 한다.
라. 이성상담 양육하기
이성교제(異性交際)란 ‘남녀가 서로 가까이 사귀어 지낸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성교제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것이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 가장
뜨거운 주제이다. 청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성교제이다. 청
년시기의 이성교제는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결혼까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어
서 청년들에게는 심각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이성교제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교제로 인해 교회 내 청년부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는 성에 대한 욕망이 가장 왕성한 때다. 한순간 절제하지 못한
젊음의 욕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청년기의 이성교제가 자칫 잘
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남녀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애정이나 애정행각에 가까운 관계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성교제가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성교제의 유익한 모습들도 분
명히 있다. 이성교제를 통해 얻는 유익한 것에는 사회화의 기능,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 배우자 선택의 기능,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기능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 중 중요한 한 가지인 배우자 선택의 기능이란 우정(友情)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우정과 사
랑에 대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자는 대부분 자기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여자를 보면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여자는 우정으로서
50) 김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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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사랑 이상으로 생각해 마치 결혼까지 상상하는 경우
가 종종 있다. 그래서 건전한 이성교제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적인 사
실을 바라보게 해준다.
또한,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란 좋은 이성교제는 더 나은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공부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젊은 남녀에게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의 이성교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청년들이 남녀의 서로 다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때 젊은 남녀는 서로를 대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을 줄일 수 있
다.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의 꽃을 피울 수
있다.51)
청년들이 이성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
다. 막연한 이성에 대한 상상이나 잘못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이성에게 보다 객관
적이고 사회성이 있는 한 인격체로서 대할 수 있게 청년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건
전한 이성교제의 만남이 없이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 결혼을 통해 얻은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청년의 시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성에 대한 욕구
가 가장 강하고 활발할 때가 청년의 시기이다. 무조건 절제하라는 구태의연한 양육도
적절하지 않다. 서로가 원하면 무조건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청년 개인의 상황과 삶의 목표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성 상담의
양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청년 양육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마. 모델화 양육하기
성공적인 청년양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모델화52)’이다. 좀 더 쉽게 말
하면 누군가 소수의 청년을 양육의 본(모델)으로 세우는 것이다. 본이 되는 청년을 세
51) John Gray,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김경숙 역 (서울: 친구미디어, 1993), 24-30.
52) 모델화는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관념적으로 먼저 구상하고, 그 후에 의지와 행동을 통해
관념적 구상을 현실 속에 구체화하는 구도다. 모델화는 계획표를 그려서 벽에 붙여 놓고 실천
할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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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일한 목적과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53)”고 말하고 있듯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양육된 몇 명을 청년 공동체의 모델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양육의 모델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양육을 통해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다. 청년 사역자는 이것을 사실로 보여주어야 한다. 양육이 아무리 좋다고 외치고
주장해도, 양육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세워져 가는 청년이 없다면 양육은 좀처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람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모델화를 통한 청년양육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요소는 ‘동기부
여’이다. 동기부여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애매
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 청년에게 맞는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한다. 청년
개인에 맞는 동기부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삶의 목표가 포함되지 않은
동기부여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위에 좀 더 큰 그림의 청년 공동
체의 동기부여를 할 때 영향력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54)
이러한 동기부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과서로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55)
모델화를 통해 공동체에 본이 되는 청년을 세우면 다른 청년들이 모델로 세워진
청년을 보고 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청년 공동체 내에 점점 긍정적
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청년들은 자신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충동을 받게 되는
데 이렇게 될 때 청년 양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바. 헌신자 양육하기
양육은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영적인 계보
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
53) 고린도전서 1: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54) John C. Maxwell 저,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을 위한 30가지 양육전략(Growing Your
Church through Training and Motivation), 김창대 역 (서울: 기독신문사, 2001), 291.
55) 고직한, 청년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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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그 영적인 4대
계보는 ‘바울-디모데-충성된 사람-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듯 청년 사역자가 모든
청년을 온전히 보살피기란 힘들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
다.
청년 사역자는 양육으로 이 시대의 청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
로 충분히 양육하여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동일한 목표와 비전에 공감하는 헌신된
청년을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살아간다는 동일한 목표이다.
이 동일한 목표에 공감하여 후배 청년을 양육할 수 있는 헌신된 리더를 발굴해야 한
다. 청년의 시기에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청년의 때에 양육 받고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정립해 주어야 한다.56)
양육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청년이 헌신한다. 청년들의 헌신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한 청년들은 타협하지 않고 인생을 헌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헌신을 통해 청년 공
동체의 리더가 된다. 이렇게 헌신된 청년들이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
게 청년 공동체는 부흥하기 시작한다.57)
청년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헌신된 청년이 있어야 한다. 청년의 시기에 양육
을 받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헌신된 청
년과 함께 청년 사역자는 청년들을 양육해야 한다. 목사인 청년 사역자가 청년들을
상담하는 것보다 동일한 조건에 있는 헌신된 청년이 상담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효
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과 동질감을 갖고 있는 헌신된 청년을 발굴하
는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청년양육의 순기능과 역기능
청년 양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청년 양육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타난다. 양육을 통해 한
56) Mark Labberton, 제일 소명(Called),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55-58.
57) 권기웅, 어느 평범한 청년 사역자의 부흥 이야기 죽지마 청년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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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청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양육으로 공동체를 등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가. 양육의 순기능
양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양육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영적인 성장에 있다. 영적인 성장이란 단순히 기도와 말
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20대에 고
민하는 많은 문제를 -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신앙
생활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말씀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다. 즉, 양육을 통해서 청년들은 더 이상 무책
임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서서히 고쳐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
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며 교회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58)
나. 양육의 역기능
양육으로 좋은 결과만 얻는 것은 아니다. 양육이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엄
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만 듣게 되기
도 한다. 또한, 스스로의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굉장히 의존적인 신앙이 되거나 배
타적인 신앙이 되기도 한다.
양육은 기본적으로 묻고 답하는 식의 형태이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간증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벗어나지
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 속에 갇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육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
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 간증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부유해져서 말씀을 들을 줄 모르게 된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말씀을 판
58) Gordon MacDonald, 영적 성장의 길(Resilient Life), 홍종락 역 (서울: 두란노, 2005),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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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려고 한다.59)
양육은 분명히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양육의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깊어질 때 양육을 받는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
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데이비드 왓슨은 ‘새로운 제사장 제도’라고 부르면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양육은 개인주의적인 접근으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약점도 있다. 양육은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훈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삶이 훈련으로만 그치는 경
우도 있다. 양육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받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
치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영적인 엘리트 의식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의식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60)
제 2 절 공동체 활동을 통한 청년목회
청년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동체 활동이다. 청년의 때는 더욱 그러하
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에너지를 공동체 활동 안에 넣어서 사역하는 것이 훨
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1. 일반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의 정의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 나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
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본성에 있어서 사회적이 아닌 개체는 하찮은 존재이거나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갈 때보다 나은
안정감과 소속감 그리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61)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공동체 활동에는 각종 운동모임, 향우회, 대학동기 모임,
59) 홍정길 외 14인,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98.
60) 방선기,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53-57.
61) J. O. Urmson,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Aristotle's Ethics), 장영란 역 (서울: 서광사,
199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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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산악회, 음악인들의 모임 등이다.
2. 성경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의 정의
교회도 공동체이다. 교회 속에는 다양하고 많은 공동체모임이 있다. 공동체는 사
람과의 관계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공동체에 속한다
는 말이며, 동시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서 말씀연구를 비롯한 예배, 찬양, 기도, 전도, 선교, 봉사, 교제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
한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62)
공동체는 다수의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三位一體)63) 하나님으로 출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분이고, 성부와 동일한 신성으로 우리는
신앙고백을 한다. 성령은 생명의 주요 창조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요 4:24)으로 우리는 신앙고백을 한다. 또한, 칼빈(Calvin)도 “하나
님은 자신을 한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보기에는 세 위로 자신을 드
러내신다”고 말한다.64)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서 어떤 과제를 이루려고 모인 몇 사람의 인원으로 구성된 집합체로서 그 안에서 각
멤버는 어떤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적인 느낌과 태도에 의해 영향 받으면
서 밖의 사람들보다는 멤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임체
이다.”65)
또한, 옥한흠 목사님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다. “소그룹이
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
고 말한다.”66)
62) 전요섭, 그룹활동과 인간관계훈련 (서울: 은혜출판사, 1986), 64.
63) 삼위일체론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
이면서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6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김종흡 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3-21.
65)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56 (1980년 6월), 35.
42
3. 청년 공동체 활동의 이유
공동체 활동은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
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 특히,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활동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활동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공동체 활
동은 청년부 모임의 활력을 살리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은 소속감과 공동체 지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중심이라면 공동체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눈으로 목격하
는 현장이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청년들로 하여금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게 해준다.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특히 청년
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다. 청년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 활동은 청년들을 교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
다.67)
첫째, 공동체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준다. 기독교는 공동체이다. 공
동체는 하나님의 존재방식이면서 사람의 존재방식이다. 공동체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
나님이시다(창1:26-27).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서 하나
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성령
이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다. 신약 교회는 바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회
복된 공동체이다. 신약의 초대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었다.
또한, 예수님과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약속을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가까이하
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
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하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
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68)
6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239.
67) 김대응, 청년대학부 필생전략 (서울: 작은행복, 2002), 115-120.
68) Richard Grunow, 칼 바르트의 신학묵상(Barth Brevier), 이신건&오성현 역 (서울: 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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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알아간다. 공동체의
시작이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적 공동체성을 가진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활동은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관
념 속에 갇혀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
리는 실재적인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실재이다. 그런데, 오
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해되
지 않고,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는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
으로 오지 않았고,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 경험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듯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있다. 그 결과 믿음과 경험 사이의 깊은 괴리가 발생
하게 된다.69)
신앙과 현실의 이러한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활동이다. 이러한 공
동체 활동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실재적인 제자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 활동은 진정한 코이노니아(Koinonia)70)를 구현하게 도와준다. 코이
노니아는 성령님의 역사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교회 내적으로는 형
제자매들과 영적·정신적·물질적 나눔을 하는 교제,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나누는 교제를 의미한다.71)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자발성에 기초한 신앙적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의식을 일깨우는 것과 관련하여 콜버그가 말한 ‘도덕성 발달’의 개념에서는 우리의 도
덕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가능해진다고 한다. 즉 갈등
상황에 부닥치면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고 기존의 관점을 객관화 할 수
독교서회, 2009), 234.
69) J. Heinrich Arnold, 공동체 제자도(Discipleship), 원충연 역 (서울: 홍성사, 2010). 50.
70) 코이노니아(Koinonia)는 협동 또는 친교를 뜻하는 그리스어(κοινωνία)를 영국식으로 표기
한 낱말이다. 이 낱말은 성경의 신약 성서에서 자주 쓰이는데 그리스도 초대 교회의 관계를
말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이 낱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협동과 모임을 말하는 그리스
도인의 집단이나 존재해야 하는 친교나 모임의 이상적인 상태에서 자주 쓰인다.
71)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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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72)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구현은 갈등을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잠재적인
화산활동과 같은 미해결의 상태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갈등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
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성장과
성숙이란 더 이상 가르치고 배우는 전형적인 틀을 통해서가 아니라 뭔가 실습하고 스
스로 시도하는 삶의 현장에서 얻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
활동이다. 청년들은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 활동 안에서 그 세대에 주어진 사명과 과
업에 함께 참여할 때 청년들의 신앙적 의식은 고양된다.
각박한 시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적 코이
노니아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동체 활동이다. 더불어 공동체 활동은 청년
기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소중한 자원이 된다.
4. 청년 공동체 활동의 방법
청년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어느 특정한 한 가지 활동에 국한하여 사역할 수 없
다.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동질감을 경험할 수 있는 통일성 있
는 공동체 활동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방법의 공동체 활동은 신앙적 활동, 문화적 활
동, 교육적 활동, 국내 및 해외 활동, 스포츠 활동, 헌신자 활동을 말한다.
가. 신앙적 활동
공동체 활동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법은 ‘신앙적인 활동’이다. 신앙적으
로 활동한다는 말은 ‘성경중심, 교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철저히
기독교 중심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
야 한다는 말이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
다(고전 4:6). 공동체 활동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공동체 활동은 다분히 교회를 위
해 존재해야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고전 14:12).
신앙적 공동체 활동은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청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72) 학원복음화협의회, 13인의 현장 전문가가 발로 쓴 청년 사역자 핸드북 (서울: 홍성사,
2000),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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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는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
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공동체 활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뿐더러 중간
에 변질되거나 퇴색된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적인 모습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을 하나
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기도모임,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분기별 목욕봉사 모임, 매월 첫날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 모임, 가정의 달과 추수감사 주일에 청년부 주관 주일 중식 봉사 섬김, 고3 수험
생들에게 격려하는 활동 등이다.
나. 문화적 활동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이 그 시대 ‘문화’를 배제하고 움직이기란 공동체 활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요즘 세대 청년들은 문화를 흡수하고 젖어 드는데 굉장히 빠
르다. 다른 연령층에서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를 이해하고 따라 하는 속도는
탁월하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이렇게 청년 문화를 선
도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청년들의 인터넷 접근성, 활용도는 가히 독보적이다.
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서 SNS를 통한 정보 전달 속도와 정보로 인한 파급력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맞는 문화적 공동체 활동이 빠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모임을 청년 문화 활동으로 할 수 있다. 플레시 몹73)
(flash mob)과 같은 것이다. 역이나 광장에 모여서 어려운 청년 취업, 독도는 우리 땅,
옥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주제를 놓고 모인 청년들이 플레시 몹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부담 없는 금요일 저녁 9시 커피전문점 모임, 콘서
트나 음악회를 위한 모임, 영화나 연극을 위한 모임, 교도소나 군부대 위문 활동 모임
등이다. 이러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도 새로운 청년 공동체 활동을 만들
어 갈 수 있다.
73) 특정 웹사이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집단인 스마트 몹(smart mob)의 합성어이다. 서로 모르는 불특
정 다수가 인터넷과 전자 메일,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통하여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놀이나 행동을 취하고는 금세 제각기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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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및 해외 활동
공동체 활동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할 수 있다. 특별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으로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이다. 해외에서 할 수 있
는 공동체 활동으로는 해외단기선교 활동이다.
국내 활동으로는 농산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이다. 농촌 교회를 예로 들면
1~2월에는 농한기이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고치고 닦고 봉사하는 것
이다. 교회로만 한정하지 않고 교회를 비롯해서 마을에 있는 농가를 수리한다. 어두운
전등을 교체하거나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거나 도배를 하거나 장판을 교체하는 일을
한다. 또한, 동네 부녀자를 상대로 피부미용 마사지 미용 봉사를 한다. 단순히 노력봉
사로 그치지 않고, 활동 기간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마을회관이나 교회를 빌려서 마을
잔치를 한다. 이때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순서를 넣어서 한다.
해외 활동으로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팀을 만들어서 단기선교
를 떠난다. 국내 활동에서와 비슷하게 해외 그곳에서도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한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단기간 봉사하면서 청년들은 새로운 도
전을 품게 된다.
해외 단기 선교가 굉장한 효과가 있는 이유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연
합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지만 이러한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좋은 결과는 선교의 현
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밋밋하고 건조한 신앙생활만 하다가
해외에서 짧은 기간에 집회와 사역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 먹고 자는 과거
80년대 대가족제도와 비슷한 생활 속에서 청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
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변화된다. 교회
에서의 생활아 달라지고 특히, 선교지로 단기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 스포츠 활동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운동으로 청년의 젊음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요즘은 형제들 못지않게 자매들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를 들면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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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 수영, 등산, 보드와 같은 활동이다. 단순히 운동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러한 운동을 통해서 속한 청년부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다. 즐거운교회에서 사역할 때,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
들로 정기모임이 있었다. 2008년 전국 ESPN배 대학생 풋살 대회가 있었다. 우리 팀
은 전북예선에 참가했는데,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선
은 32강부터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본선에 진출하자 교회 장년부를 비롯한, 청년부 자
매들까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본선 첫 경기가 토요일 오전 10시였는데, 우리 팀은
금요일 오후에 출발했다. 출발 전부터 축구팀과 자매들 그리고 형제들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다. 금요일에 서울에 도착
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다음날 32강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16강에 진출한 것이다. 우승이나 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흥분했다. 2시간 정도 후 16강 게임을 했는데, 그만 우리는 역전패로 지고 말았다. 우
승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패배로 인한 충격도 컸다. 16강 진출이라는 성적표를 받
고 우리는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특별한 모임을 갖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전주로
내려왔다. 이 풋살 대회 이후 축구 모임을 비롯한 청년부 모임, 더 열정적으로 단합하
는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모습들, 청년부가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실
로 대단했다. 형제 축구 모임 하나로 엄청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 헌신자 활동
필자는 특별 활동이라고 칭하고 싶은 공동체 활동이 있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
신한 청년들을 위한 활동과 사회 지도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활동이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은 매우 귀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자신의 인생을 드려
그 길을 걷기로 한 예비 목사, 선교사인 청년들을 잘 가꾸어야 한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실
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먼저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은 특별하게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들의
모임과 활동은 일반 청년들이 하는 모습과 많이 다르다. 성경읽기, 말씀연구, 기도, 독
서,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한다. 헌신자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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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 이내의 활동이다. 그리고 기간은
단기간이 아니라 최소 3년 정도를 두고 진행한다.
사회 지도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공동체 활동을 한다. 이쪽에 관심이 있
는 잠재적인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다. 그러나 수면 바로 아래에서 언제든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낼 청년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청년의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성향일지도 모른다.
청년들이 사회 지도자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 사회에 대한 반향(反響)에서
나온다.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에 여과되지 않은 감정을 곧잘 드러내는 세대가 청년의
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이러한 감정과 의사를 바른길로 안내하는 공동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와 성품 그리고 능력이 있어
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자기준비와 자기계발을 주문한다. 공부를 시키고
능력을 배양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또한, 해외 어학연수와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편입, 전과, 복수전공 같은 것을 통해
한 사람의 청년을 리모델링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토양 위에 기독교적 가치관
을 심어준다.
5.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요소들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 청년들을 신앙 안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 청년 공
동체 활동으로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이유와 여러 방법에 대해서 논했다. 이제는
그 논점 위에 공동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이 되어야
하는지를 논한다.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안한다. 시
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활동, 주도적 소그룹 활동, 기독 청년 정신이 살아있는 활
동, 이성이 함께하는 활동, 하나님 나라 중심의 활동이다. 5가지 요소들이 청년 공동
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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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공동체 활동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문화적 트렌드는 ‘자기만의 영역, 공간’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청년들은 누군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space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년부를 위한 사무실, 센터, 공부방, 독서실, 자매를 위한 쉼터 등이다. 청
년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곳에서 청년들만의 대화가 이
루어지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곳은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른 현
시대 청년들에 맞는 독특한 영적 분위기와 문화를 풍기는 공간이 된다. 공간의 분위
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모임은 모이는 공간의 조건에 따라 많이 좌우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첫눈에 ‘청년들의 장소’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특정한 날과 시간에만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원할 때 개방될 수 있는 공간
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74)
청년 공동체 활동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나아가 심한 간섭이나 통
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서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청년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약받는 활동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공동체 활동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에 가두어 놓으려는 생
각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젊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자신들과 친숙한 예배의 내용과 언어 그리고 찬양을 담을 수 있는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교회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장년들과는 다르게 그
들만의 찬양, 예배의 형태, 말씀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의 이러한
요구에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 맞는 율동, 빠른 템포의 찬양과
이에 맞는 드럼과 악기의 사용 이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장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75)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이 의미 없는 일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한다. 벤자민 프랭클
린(Benjamin Franklin)은 “시간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재료다.”76)라고 말했다. 청년들
74) Ulrich Schwab, 21세기 기독교 청년사역 그 조건들과 전망(Kirchliche Jugendarbeit im
21. Jahrhundert Bedingunen und Perspektiven), 김선회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03), 119.
75) 노주하, 음악과 신학 (서울: 요단출판사, 1997), 390.
76) Benjamin Franklin,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Poor Richards Almanac), 장명혜 역 (서울: 동
천사, 199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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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안
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이 교회에서 쓸데
없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는다. 어떠한 사역의 성취와 관계없이
청년들은 자신의 사적인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되거나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이 반복
되거나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낭비되는 것 같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다.77)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공동체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목적실 같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청년 사역인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두뇌와도 같은 공간적 시
간적 형태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청년에 대한
배려는 청년들을 미아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청년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
적 배려는 청년 공동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다.
교회 내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기성세대들의 생각은 청년들이 시간적으로는 주일에만, 공간적으로는 교회 건물 안에
만 청년들의 활동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주일과 교회 내 건물이 아닌 곳에서
의 청년들의 생활에는 별도의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성세대들은 청년
들의 시간을 함부로 하려고 한다. 당연히 청년들의 시간은 교회가 먼저 점유해도 된
다고 생각한다. 요즘 청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다.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적 독립
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활동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나. 주도적 소그룹 공동체 활동
요즘 시대 청년들은 누군가의 간섭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정도가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거부반응을 보인다.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간섭받고 규제받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거나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스스
77) 라원기, 청년불패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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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78)
또한, 옳지 않고 불합리한 교회 내 전통을 강요하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
다. 청년들로 하여금 적절한 이유 없이 교회의 전통을 답습하라고 하면 이들은 움직
이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의 신앙의 잣대로 청년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주도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에 맞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청년들의 특성상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
기 위해서는 대그룹 중심의 활동보다는 소그룹 중심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즉, 주도
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중심의 규모가 되어야 청년에 맞는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소그룹 중심의 활동은 새로운 청년들이 모임에 좀 더 쉽게 동화하며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기쁨의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돌봄과 보
살핌의 관계가 깊숙하게 형성될 수 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소그룹 중심
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회의 신앙생활과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서
로를 효과적으로 알아 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성을 배우게 되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79)
또한, 소그룹 활동은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다. 단
순하고 평범한 교회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 이해, 용서, 관계, 협력, 나눔, 동역’
에 대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경험적 이해를 배우게 된다. 또한, 소그룹 활동은 청년
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
인관계에 성숙하지 않은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른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게 된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변화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하는 태도의 변화이다.80)
소그룹 청년 공동체 활동은 단지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작은 모임과
78) 최대복, 청년들이 몰려온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97.
79)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221-223.
80) Henry Cloud, an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Making Small
Groups Work), 운종석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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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깨달아 이웃 사랑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에 집중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구성원 서로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일 예배를 통해 서로를 깊이 알기란 불가능하다. 소그룹 공동체는 서로를
깊이 알아 갈 수 있는 구조이다. 청년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 간에 신앙 안에
서 깊은 관계로 알아 갈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과 같다.
소그룹 활동은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와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81)
소그룹 활동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변화이다. ‘해야겠다’ 식의 동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청년들은 결코 삶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지속적이지 못
할뿐더러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교회의 변화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변화
를 가장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이 청년들이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청년들
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부르심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된
다. ‘해야겠다’가 ‘할 수밖에 없다’로 바뀐다. 여기에서 청년들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82)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다 확
실하게 의식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가능성을 보게
된다. 소그룹 공동체 활동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는 신앙적인 삶이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그 본래적인 속성과 목적에 기인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공동체 -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으로 공
동체로 움직이셨다. 삼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셨다 -
로 존재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소그룹 활동이다.83)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대그룹보다는
소그룹 중심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 중심의 주도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
다.
81)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KMC, 2012), 24-29.
82) Michael Slaughter,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Unlearning Church), 김형원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114-115.
83)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26.
53
다. 기독 청년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 활동
청년을 대표하는 단어는 ‘젊은’, ‘도전’, ‘열정’, ‘패기’ 이런 말들이다. 이러한 말들
은 청년 정신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 정신이 신앙적 범위 내에서 바
르게 분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운동성이 강한 청
년 정신을 막아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젊고 패기 있는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정신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러한 역동적
인 청년 정신은 교회의 기성세대들과 리더들의 전적인 신임적 위임이 있을 때 더욱더
폭발한다. 신임적 위임은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력과 상대방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에
서부터 시작된다. 신임적 위임은 사사로이 일을 지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시직 위임
과는 달리 일정 범위의 자유도를 부여하므로 초기에는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성과를 볼 수 있다.84)
기독 청년 정신이 살아있는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적 ‘목
적’과 선명한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년 정신은 확실하지 않은 목적과 깨끗하지
않은 목표는 따라가지 않는다. 청년 정신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
어야 청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행동을 한다. 무조건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해서 청년
정신이 담긴 공동체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년 공동체가 올바른 목적지로 향할
때만이 진정한 전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목적지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올바른 모임이 될 수 있다.85)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확한 신앙적 목적이 없는 공동체는 갈팡질팡하
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적 ‘목적’
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은 공동체 활동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다.
기독청년의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정신은 예수님을 닮는 데서 나온다. 기독 청년
정신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안에서 넘쳐날 때 나타난다.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온정이 넘칠 때 그 멋이 나타난다. 기독 청년 정신은 실력은 있으나
84) Stephen Richards Covey,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Seven Habits of H ighly
Effective People), 김경섭 역 (서울: 김영사, 2003), 224-259.
85) John C. Maxwell, and Jim Dornan, 영향력(Becoming a Person of Influence), 정성묵 역
(서울: 낮은울타리, 200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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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하고, 지위가 높으나 접근하기 쉽고, 권위는 있으나 유순한 데서 나온다. 자기 자
신에게는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태도를 가질 때 그 멋이 나온다.
넘치는 열정과 역동적인 청년 정신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교회 건물
안에, 기성세대의 틀과 제도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 깨끗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
도의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독 청년 정신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라. 이성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으면 불완전한 공
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는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
고 향기 나는 공동체가 된다. 만약, 청년 남자들만 있는 활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
가? 투박하고 거칠고 분쟁과 다툼이 난무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
냐?”, “누가 높으냐?” 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청년 여자들만 있는 활
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기와 질투의 화신들이 될 것이다. 청년 자매들끼리만
묶어 두면 말 때문에 공동체는 조용한 날이 거의 없는 소란스러운 날이 많아질 것이
다. 청년 형제와 자매가 골고루 효과적으로 섞여진 공동체 활동은 형제는 사랑과 섬
김의 남자로 변화되고, 자매들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로 변
화된다.86) 청년 공동체 활동은 남녀의 적절한 섞임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청년의 때는 정욕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래서 제멋대로인 아이
들처럼 마음껏 탐닉할 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닌다. 청년의 시기는 대체로 가장 건강
하고 힘이 넘치는 시기이다. 죽음은 남의 일이고 머나먼 미래처럼 여긴다. 세상이 주
는 염려와 불안이 두렵지 않다. 청년들은 수시로 흥분하고 생각이 한없이 충동적이며
복잡하다. 이성을 향한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는 것만큼 청년들의 양심을
무디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하는 것도 없다. 이성을 향한 잘못된 쾌
락은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에 청년들의 삶을 공
허하고 무의미하게 만든다.87)
86) 최대복, 청년들이 몰려온다, 202-203.
87) J. C. Ryle, 하나님의 청년에게(Thoughts for Young Men), 장호준 역 (서울: 복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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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것 중의 하나는 성(sex)이다. 성은 하나의 신비이다. 성은
우리의 지성으로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성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됨의 일부이다. 성은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이성에게 이끌리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
어 주신 것이다. 성은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욕구이다. 하나
님은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그들이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
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88)
청년 남자는 호르몬이 고조에 달하면 자신의 성 충동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며
때로 실행에 나서기도 한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극에 달하여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리와 모의에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에
대한 소문과 사연에 한껏 심취한다. 남자들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또한 아무것
도 믿을 수 없다.
청년 여자는 남자가 평생을 함께 할 여자를 찾을 때 본능적으로 맨 먼저 그 남
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 또한, 남자는 언제까지나 자신이 마음을 둔 여
자의 눈을 향해 마음이 끌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청년 남자와 여자는 이성적인 마음
이 없었던 친밀했던 감정에서 이제는 새롭게 출현한 신비롭고 강렬한 성적 호기심과
성욕으로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89)
청년들은 나와 정반대라고 여겨지는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의 모습 속에 비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성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다. 이 시대는 자신을 숨기고 감출수록 고립된다. 이성과 함께하는 활동은 남녀가 신
앙 안에서 서로를 필요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불의의 벽을 허물기를 원하셨듯이 청년들도 남녀의 잘못된 벽을 허물어야 한
다. 예수의 본성을 닮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
동체를 이루기 원한다면 이성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 되어야 한다.90)
2012), 42-45.
88) Joyce Huggett,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Just Good Friends? Dating, Sex &
Friendship), 정옥배 역 (서울: IVP, 1990), 39-52.
89) Gordon Macdonald,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When Men Think P rivate
Thoughts), 윤종석 역 (서울: IVP, 2000), 61-65.
90)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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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서로를 배우고 함께함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회복
을 얻게 된다. 남녀가 함께 하는 공동체 활동은 청년들을 이성의 벽을 넘는 동역자로
만든다.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적당히 어우러질 때 나
오는 시너지91)(synergy)를 통해 신앙 안에서 말씀의 범주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마. 하나님 나라 중심의 공동체 활동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들과 함께 없어서
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활동이다. 다른 모든 요소가 갖추어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활동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청년들은 열린 세대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줄 아는 세대이
다. 이 말의 의미는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도전과 부르
심을 위해 능동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은 이 부르심을 알고 현재
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청년은 자신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자라간다. 작은
진실, 작은 진보, 작은 실천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물길이 된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92)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 즉,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청년 공동체 활동이 기성세대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 활동은 얼마 가지 못
할 것이다. 바벨탑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공지향주의 목적지상주의에서 벗어
나 성경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되어야 한다. 숫자 모으기에 함몰되어 있거나 형식적
인 제도의 틀에 갇힌 활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교회에만 갇힌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교회 밖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
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 영적 교제 즉, 내부소비적인
공동체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이 하나님 나라 중
심의 활동이다.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 활동은 단지 개인적인 목적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나와 하나님”, “나와 위대한 창조적인 생명력”, “나와 자연”. 그러나 예수 그
91) 분산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적응하여 통합되어 가는 과정.
92) 김준곤 외, 청년 그 희망의 이름 (서울: 순출판사, 2004),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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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 위에 놓인 공동체 활동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하나님 나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은 정기적인 모임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된 백성들인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활동은 다른 청년들
과의 동역이다. 공동체 활동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청년들의 삶을 말씀 안에서 변
화시키는 것이다.93)
하나님 나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은 청년들의 마음을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채우
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게 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마음이 된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
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된다. 청년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94)
이 처럼 청년들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 청년 공동체 활동은 예
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하
나님 나라 중심의 활동이다.
6. 공동체 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
청년 공동체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성공적인 요소를 통해 효과적인 청년 사역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청년 공동체 활동에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타난다. 공동
체 활동을 통해 청년 한 사람의 신앙과 교회 정착이 바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공동체 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공동체 활동의 순기능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 교회의 본질을 강화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
합하게 된다. 셋째, 개인주의를 벗어나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첫째, 교회의 본질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동체로
93) Michael Slaughter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 216-224.
94) 김원태, 청년아 영적 부흥을 꿈꾸라 (서울: 두란노, 2002),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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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셨다(창 1:27).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그대로 반영한다. 하나
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다(창 1:22-24).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을 창조의 질서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다.
둘째,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
체 활동은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바라
보게 되고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게 된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가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진심
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이
해할 수 있게 됨으로 서로 간의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활
동을 통한 경험이다.95)
셋째, 개인주의를 벗어나 공동체주의를 바라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갈
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 진다. 교회도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시간이나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교회 밖이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기란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공동
체 활동을 통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나보다는 이웃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된
다. 내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베풀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활동의 진정한 모습이다.
나. 공동체 활동의 역기능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알아본다. 첫째, 공동체 활
동을 교회로 착각할 수 있다. 둘째, 이단이나 다른 교리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셋째,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첫째, 공동체 활동을 교회로 착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체 활동
을 제대로 하면 정말로 재미있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넣어준다. 특히, 신앙생활을 보
95) 김은수, 사랑. 선교. 청년.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7),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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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활동의 단점이 될 수 있다.
공동체 활동에만 전념한 나머지 공동체 활동을 신앙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 활동을 주로 삼기도 한다.
둘째, 이단이나 다른 교리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체
활동은 교회 내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 자주 모인다. 그렇게 밖에서 모이는 공동
체 활동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접촉이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는 모든 공동체 활동이
목회자의 시야(視野)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자칫 다른 거짓 복
음을 가진 자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상황도 발
생할 수 있다.
셋째, 집단이기주의96)에 빠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체 활동이 정
착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하게 되면 참으로 좋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착된 공동체 모
임이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소문이 나고 잘되는 공동체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 그러면, 차츰 그 공동체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교회내 차지하는 위치는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모임은
자칫 교회보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발목을 잡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집단이기주의
에 빠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제 3 절 소결론
필자는 이 시대 효과적인 청년목회를 위한 전략으로 ‘양육’과 ‘공동체 활동’을 제
안했다. 그 이유는 양육은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고, 공동체 활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더불어 함께’ 라는 의식을 통해 ‘관계’를 배운다.
서로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친밀감이 없이 20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공
동체 활동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청년들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준다. 친밀감은 사람
96)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은 소홀하게 여기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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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뜻한다. 또는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일종
의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친밀감이 있어야 하듯,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도 이러한 친밀감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활력이 넘치고 성장하는 공
동체가 되는 것이다.97)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
니면서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친밀
감을 배우게 되었다. 공동체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활동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하고, 함께 다니면서 청년들은 자신과 서로 그리고 교회를 알아가게 된다.
양육과 공동체 활동은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 꽉 막힌 청년사역을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97) Gordon & Gail MacDonald,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Till the Heart Be Touched), 윤종
석 역 (서울: IVP, 199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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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양육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교회의 지원
청년 목회에 대한 청년 양육과 청년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였다. 청년 목회를 위
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역이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청년들
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청년 양육을 위한 교회의 구체적인 지원과 청년 공
동체 활동을 위한 교회의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제 1 절 청년 양육을 위한 교회의 지원
성공적인 청년 양육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는 청년부 혼자만의 힘으
로는 어렵다. 교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적 활동이 살아날 수 있다면 교회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청년 양육
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전문 사역자 배치와 봉사보다는 양육
이 먼저라는 청년들을 향한 인식의 변화이다.
1. 전문 사역자 배치
교회가 청년사역을 위해 지원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사역에
비전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역자에게 가급적 오래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부 사역자는 청년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잘 가르칠 수 있
어야 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여전히 예산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들이 교회에 사라질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98) 청년 사역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98) 홍정길외 14인,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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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년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가 청년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청년들의 고민을 교회는 들으려고 하
지 않는다. 그런 나이 때에 다 겪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회가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차츰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사역의 대부분은 ‘성장’이라는 것과 ‘행사’ 라는 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고민은 이미 본 논문의 전반부에 충분히 언급했듯이, ‘취업’, ‘미래의 불확실’,
‘이성교제’, ‘결혼’ 등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교회와 청년들이 서로 엇박자의 길
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자꾸만 청년들에게 강요한다. 교회 사역이 우선이다. 행
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년들의 생각과 텅 빈 가슴을 채
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교회와 청년들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전문 사역자이다.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전
문적인 사역자를 배치해야 한다.
둘째,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만으
로는 부족하다. 1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 얼굴 보는 것으로 청년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矛盾)이다. 그리고 주일에 모든 것을 다하려는 사역의 자세도 옳지
않다. 주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에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픈되기 위해서는 앞선
사역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중의 삶을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삶을 나누고 함께 하셨다(막 3:14). 초대교회 성도들
도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행
2:46-47). 이렇듯 함께 할 때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되고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청년들과 할 수 있으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 사역자는
청년들과 자주 만나야 한다. 시간을 따지고 낮과 밤을 따지는 사역자는 청년 전문 사
역자로서 합당치 않다. 청년들을 만나려면 낮 시간보다는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커피 전문점도 좋고, 치킨 집도 좋고, 바닷가나 좋은 곳으로의 드라이브도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는 자신의 삶에 구애받거나 피해 본다는 생각을 하
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배치
63
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삶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필자의 청년시절이
생각난다. 어떠한 고민이 있어 목사님을 찾아가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찾아갔을 때
나에게 주었던 답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다 해결돼’ 이런 식의 답이었다. 어떠
한 문제이든 ‘기도와 말씀’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청년시절이 떠오른다.
청년들은 인생의 중요한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설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
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중•후반부가 결정된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간다. 적절
하게 전문적인 대답을 주어야 한다.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
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경제 속에서 청년들은 기독청년으로
살아야 한다. 타락해가는 대학문화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청년들의 이
성교제 문화와 성(sex) 문화 속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성경적인 답을 줘야
하는지, 부모와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폭발직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
야 하는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신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는 청년들에게 어
떠한 답을 줘야 하는지 등,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이런 문제 앞에서 청년들에게 단순
하게 획일적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청년들은 더 이상 고민을 오픈하지 않
는다. 보다 더 전문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사역의 경험이 풍
부한 청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실제 필드에서 청년들의 희로애락(喜怒哀樂)을 함
께 하는 사역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처럼 전문적인 사역자는 청년 사역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책임
감 있게 감당하려는 내적인 요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문 사역자는 하나님으로부
터 받은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 사역을 위해 지금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열정과 영향력이 있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를 배치
해 주어야 한다.99) 그렇지 않고 교회가 청년 사역자로 하여금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
의 사역 구조의 틀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은 참으로 희망이
99) John C. Maxwell, 관계의 기술(Be a People Person),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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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불쌍한 인생들이다. 이러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청년 사역자는 오래가지 않아 스
스로 burn-out100) 되고 말 것이다.
2. 봉사보다는 양육이 먼저라는 인식의 변화
교인들의 구태의연한 청년 이해가 많다. 청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
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이 교회 안에서 많이
간과된 듯하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무리들로, 교회의 분위기를 한껏 돋워주는 무리들로, 교회의 방향에 반항적이거나 개
혁적 성향이 강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무리들로 인식되어진다. 또한, 교인들은 청년들
을 생각할 때 교회의 성장에 당장에 도움이 안 되고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
가 적은 무리들로 취급하곤 한다.
청년들은 사역이 있을 때 쉽게 부릴 수 있는 일꾼이 아니다. 교회 내 청년들은
민감하고 세심하게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미래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교회의 최종 결정권
자이면서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청년사역에 대한 인식이다. 내 목회에 필요한 청
년들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청년사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청년들 개개인과 청년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roadmap)101)이 만들어 져야 한다.
청년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청년들은 유동적이며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하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세대이다. 이 시대는 기독교 공동체의 권위가 떨
어지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경시하는 문화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시대 속 에
살고 있다. 청년들은 교회의 문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회의에 자주
빠지곤 한다. 이러한 시대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통로 역할
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
100)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말로 감정적 소모,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될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101)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상도·청사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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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102)
그러므로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
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당연하게 경시하는
문화 속에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
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미하다. 이러한 청년들을 양육해야 한다. 교회가 이 사역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양육을 담당하는 청년 사역자는 교회의 중직
들에게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회 내 중직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 청년부
숫자와 청년들 모습과 상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행사에 청년이 동원되지 않
으면 곧바로 청년담당 사역자에게 화살이 날아간다. 청년 양육은 행사 동원용이 아니
다. 교회 중직자 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역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임 목사는 청년담당 사역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한다. 청
년 사역자가 자율적으로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힘있게
실어주어야 한다. 청년 사역자가 교회내 사람들과 소문에 자꾸 흔들리거나 위축되면
양육은 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지 않고, 교회 여러 행사에 청년들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모
르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교회와 중직들은 청년 양육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
야 한다.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면서 기다려줘야 한다.
제 2 절 청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회의 지원
성공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도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청
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회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다면 교회
는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교회가 청년 공동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
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청년 공
동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02) David Kinnaman,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You Lost Me), 이선숙 역 (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2011),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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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은 청년들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이 시대 기독 청
년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공동체 활동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청년
부의 성장이 멈추면 장년부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청년부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전문적인 지도자를 연결해 주어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저 봉사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103)
청년 공동체 활동은 장년 사역에 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
나 공동체 활동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3~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곧
교회의 리더들이 된다. 또한, 나아가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님을 위
해 헌신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가시적으로 교회 성장에 효과적이지 않은 듯 보이나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에 지대한 지름길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청년 공동체 활동
을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
담임 목사나 당회가 청년들을 미래의 잠재적이며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공
동체 활동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활동과 그 결과에 집착하
지 말고 청년들이 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미래의 교회 일꾼이 세워진다는 변화된 생각
을 품어야 한다.
청년 공동체 활동은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문화적 표현이다. 교회는 청년
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읽어야 한다. 제대로 바르게 읽을 때, 담임 목사와
당회는 청년들이 신안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주일과 같은 사역도 필요하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도 청년 주일을 정해서
온 교회가 그 날 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주일로 만들어야 한다.
기회는 곧 변화이다.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전통을 바꾸자는 것이다.
청년 공동체 활동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회에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103) 신성종 외, 성장하는 교회에는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 (서울: 하나, 199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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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청년 공동체 활동이 주춤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어려
움이 있으면 안 된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공동체 활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년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분별하게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청년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함께 넉넉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부의 침체는 장년부의 침체로 이어진다. 교회의 많은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하
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서가 청년부이다. 왜냐하면, 청년부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산으로 인해 당회와 적지 않은
충돌이 많은 부서가 청년부이다. 예산으로 인해 자칫 청년부의 성장에 저해될 수 있
다. 예산으로 인해 교회는 청년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저 멀리 흘려보
내는 일도 있다.104) 그러나 미래의 지도자들이 아주 많은 부서가 청년부이다. 돈 때문
에 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년들은 교회의 인색한 지원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그 결과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데 의욕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에 와 닿는 의
미를 붙잡기만 하면 시간 드리는 것은 물론 자기 주머니를 털어 서라도 물불 가리지
않고 무섭게 헌신하는 성향이 청년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교회의 인색한 지원은 저들
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105)
청년 사역에 대한 재정 지원은 ‘거룩한 낭비’이다. 요한복음12:1-8절에 거룩한 낭
비에 대해 아주 잘 나와 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나드 한 근(당시 300데나리온106)
에 팔 수 있는 값어치)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붓는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질
책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감싸주었다.
거룩한 낭비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을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공감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낭비라고 생
각하면 청년들을 향한 시각이 온전하지 못하다. 잠재적인 미래의 일군으로 생각하고
104) 신성종외, 성장하는 교회에는 성장 원리가 있다, 14-15.
105) 홍정길 외 14인,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200.
106) 당시 남자들의 일년치 품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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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제 3 절 소결론
청년목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논했다. 지금의 답보 상태에 있는 한국 교회 청년
사역 속에서 청년사역을 통해 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청년목회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회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 두어야 하겠지만 그 변화를 담는 그릇은 바뀌어야 할 필
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시
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소망이 있으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 부르심을 받은 청년 사역자들을 세워주어
야 하고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든든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전문적인 청년사역을 해야 한다. 두루 뭉실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은 버려야 한다. 전문 사역자를 찾아서 배치해야 한다. 전문 사역자란 지식으로만 학
위로만 준비된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청년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역자이다.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놀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청년들도 지식으로는 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
는 전문 사역자를 배치하야 한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
육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교회 차원의 배려는 담임 목사님과 기성세대들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청년
들이 기존 교회의 전통과 관습 안에서 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청년들을
향한 배려가 교회의 본래의 본질을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들을 끌어안고 포
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야 한다. 젊은이가
적어지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과 기성세대들은 기도하고 또 기
도해야 한다.107)
107) 송창근 외 13인, 성장하는 14개 교회 청년대학부 부흥 전략 (서울: 기독신문사, 199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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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부사역을 돕기 위한 인력지원과 넉넉한 예산과 교회 내 청년부를 위
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청년들을 하나의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일 해주는 젊은 노동력으로 청년들을 보아서
는 안 된다. 또한, 청년부 담당 교역자 혼자서 지금의 청년들을 감당하기란 어렵다.
교회 내에서 청년부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지원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기의 과
정을 지나온 교회 내 40대, 50대이면 더욱 좋다. 이분들은 청년들의 민감한 부분 -
성, 데이트, 스킨십, 중독, 대인관계, 취업, 신앙문제 - 의 고민을 듣고, 대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충분한 예산 지원과 공간적인 배려를 통해 청년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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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양육과 공동체 활동의 청년목회로 성장한 교회
이제 청년 양육과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 성장한 교회를 소개한다. 기존의 전통적
인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청년 사역의 방법이 아닌 양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교회가 성
장한 전주즐거운교회와 익산 청복교회를 소개한다. 필자가 2001년~2008년까지 8년 동
안 사역했던 전주즐거운교회는 청년 양육이 중심인 교회이고, 2010년~2015년까지 6년
동안 사역했던 익산 청복교회는 청년 공동체 활동이 중심인 교회이다. 이 두 교회가
각각의 사역을 어떻게 적용하여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는지 살펴본다.
제 1 절 양육중심의 청년사역 전주즐거운교회
전주즐거운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이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하는 교회이다.
주목할 것은 청년 양육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다. 그렇게 청년 때부터 양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장년부가 되어서도 양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과 불안 속에 있는 청년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적인 양육
을 했을 때, 그 청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청년 양육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역
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교회이다.
1. 청년부 역사와 현황
전주즐거운교회는 1998년 3월 첫 주에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2~3가정
을 중심으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즐거운교회는 철저한 양
육(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었다. 장년부는 소그룹 양육(제자훈련)으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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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목사님(박영두 목사)이 주중과 주일 오후에 진행했다.
청년부는 담당교역자가 다양한 제자훈련의 유형으로 진행했다. 필자는 이곳에서
2001~2008년까지 8년 동안 청년부 담당 사역을 했다. 10여명으로 시작된 즐거운교회
는 양육중심의 사역으로 현재는 장년부 40가정, 110명 정도가 된다. 청년부는 80여명
정도가 지금까지 양육을 중심으로 든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2. 청년부 비전 및 조직
즐거운교회 청년 양육이 성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청년부의 비전과 조직에 대
해서 알아본다. 어떠한 가치를 품고 움직이고 있으며, 청년 양육을 위해 조직이 어떻
게 움직이는지 알아본다.
가. 비전 및 핵심가치
<표 1> 즐거운교회 청년부 5대 핵심 비전
이러한 5가지 비전으로 청년부는 시작되었다. 철저히 양육 중심의 사역이다. 처
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양육이 적응이 되지 않아 청년 공동체 밖에서 헤매거나 나
간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차츰 양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공감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양육(제자훈련) 중심의 청년사역의 핵심 가치를 5가지 비전에 맞게 하나씩 설명
하면 이렇다. 양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청년이란, 청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괴리(乖離)는 ‘현실과 말씀의 차이’이다. 이성의 자극과 넘치는 에너지가 충만
즐거운교회의 청년부 5대 핵심 비전
1. 양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청년
2. 양육으로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청년
3. 양육의 영적인 계보 3대를 만드는 청년
4. 양육으로 영성, 인품, 지성, 체력을 겸비한 청년
5. 양육으로 가정과 민족 그리고 세계를 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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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더디지만 확실한 방법이 바로 양육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나 궁금증이 서서히 해결되어가면서 청년들은 성경적인
눈으로 자신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예배와 찬양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눈이 변화되는 것이다.
차츰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청년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양육을 하
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청년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제자훈련을 원하게 되었다. 청년부의 비전은 최소 영
적인 3대까지는 이루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50% 정도는 영적인 3대를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
양육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을 준비시키는 가치를 심어주었다. 신
앙의 기본이 없는 헌신된 사람이 아닌, 신앙의 토대 위에 헌신된 일꾼을 키우기 위해
‘영성, 인품, 지성, 체력’의 순서인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을 만들고 그
위에 인격적인 성품의 훈련을 더하고 그다음에 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여기까지 받
아들여 훈련으로 갖추어진 청년은 이제 본격적인 꿈의 성취를 위해 체력까지 갖추게
한다. 인품의 훈련은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 지성의 훈련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고, 체력의 훈련은 축구 족구 등산 이러한 것들로 갖추게 한다.
마지막 단계인 핵심가치를 청년들에게 소개한다. 말씀중심으로 양육으로 제자화
된 청년들에게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제시한다. 먼저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가정의 가치와 미래 자신이 만들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심어준다.
가정의 행복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에 헌신된 청년들이 민족과 나
아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원대한 가치를 심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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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즐거운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양육을 모토(motto)108)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기
존의 정통 교회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없애고 사역
의 비전과 핵심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실재적인 청년부 체계를 구성하였다.
<표 2> 즐거운교회 청년부 조직표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실재적인 청년부 사역을 총괄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해당 청년에 맞는 양육 커리큘럼을 구성
하고 양육자를 배정한다. 청년이 신앙의 초신자이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양육자를 배정한다. 청년이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지기를 갈망하
면 여기에 맞는 양육자를 배정한다. 청년이 과거 이단에 빠졌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면 특별히 담당 전도사가 양육을 담당한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많고 감성적인 부
분이 채워져야 할 사람이면 아무래도 형제보다는 자매 양육자를 배정한다.
이성간에 양육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했다. 자매청년은 자매 양육자가, 형제 청년
은 형제 양육자가 하도록 했다. 양육을 받아야할 사람이 양육자보다 훨씬 많은 때에
는 나이가 많은 자매 양육자가 형제를 양육하는 것은 특별 케이스로 시행하기도 했
다. 이때는 나이 차이가 대략 6살 이상의 차이를 두고 양육을 감당하게 했다. 또한,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은 담당 전도사가 모두 양육을 했다. 그리고 자매 양육자들도
영적으로 채워지고 계속 양육되어야 하기에 담당 전도사가 이들을 양육했다.
108) 일상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 지침이 되는 신조 또는 그것을 표현한 짤막한 글.
청년 담당
유광철 전도사
조력자 1
담임 목사
조력자 2
청년부 임원팀
제자훈련 담당하는 청년 리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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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 임원들은 청년부 전체 회원들이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고
있는 것과 양육을 잘 받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청년 회원 중에
양육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열정이 시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임원 중에서 누군가
해당 청년에게 다가가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대화하는 역할을 했다.
양육은 주 1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양육을 매주 무슨 요일에
어디에서 몇 시에 받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서 담당 전도사에게 제출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 전체 사역이 양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말씀해주셨다. 담임 목사님은 장년부 양육을 담당하셨고 청년부 담당 교역
자는 청년부 양육의 모든 것을 담당했다. 장년부와 청년부 양육에 대한 역할이 분명
하고 선명했다.
3. 양육 체계
청년부 사역의 핵심인 양육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전반
적인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필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되어 있다.
필수과정은 양육의 기본적인 단계이다. 모든 청년이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은 '믿
음을 주소서', '구원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이다. 이 과정은 보통
대학교 2학년 또는 양육을 시작한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믿음을 주소서는 총 6과로 되어있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
다. 구원을 향하여는 총 20과로 되어있고 구원 받은 이후의 신앙적은 삶을 어떻게 만
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푯대를 향하여는 총 21과로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 유형의 삶의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
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승리를 향하여는 총 18
과로 되어 있고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결혼 등에 관한 내용을 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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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즐거운교회 청년부 양육 체계
필수과정 4단계는 총 65주인데 이 과정은 2년의 기간을 두어 마치게 한다. 청년
의 특성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름과 겨울 각종 사역과
행사들이 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
기 때문이다.
심화과정은 필수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헌신 되고 훈련되는 삶
에 대해서 기독 청년으로 어떠한 성경적인 관점과 의식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이 과정은 대학 3학년 이상 또는 양육을 시작한지 3년차 정되 되는 때
에 시작한다.
마가복음 반은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총
4개월 정도 소요된다. 고린도전서 반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총 6개월 정도 소요
된다. 갈라디아서 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총 4개월 정도 소
요된다. 디모데전후서 반은 특별히 헌신자들이 배우는 과정이다. 총 4개월 정도 소요
된다. 목회자나 선교사 전문인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배우는 내용이다. 창조
사(창1~11장) 반은 천지창조와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총 5개월 정도 소요된다. 역사서 반은 구약의 왕과 선지자
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
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총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믿음을 주소서 6주 ⇒ 구원을 향하여 20주
승리를 향하여 18주 ⇐ 푯대를 향하여 2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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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즐거운교회 청년 양육 소요 기간
4. 양육 현황
즐거운교회 청년 양육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현황을 소개한다. 청년의 입장에 서
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양육을 시작한다. 깊은 양육이 이
루어지면서 청년들은 자신을 오픈하고 말씀 안에서 재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청년을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1 양육, 소그룹 양육, 단계별 양육, 주제별
양육, 헌신자 양육 등이 있다.
가. 1: 1 양육
1: 1 양육은 한 명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1: 1 양육은 철저하게 동성끼리 이루어진다. 간혹, 고학년
자매청년이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형제를 양육하기도 한다. 조건은 형제가 군 입
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군복무를 마친 형제는 반드시 남자 청년이나 필자
가 양육을 감당했다. 형제가 자매를 양육하는 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리하면, ‘형
제-형제’ ‘자매-자매’ ‘자매고학년-군입대전형제’ 이렇게 양육의 체계를 잡았다.
1:1 양육은 주 1회 실시한다. 매주 양육할 때 인도하는 자는 양육 받는 사람의
마가복음 4개월 ⇒ 고린도 전서 6개월
창조사 5개월 ⇐ 갈라디아서 4개월
⇓
역사서 6개월
디모데전후서 4개월
(헌신자들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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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읽기, 성경암송, 기도, 독서, 운동, 학점관리, 주일성수, 특별과제’ 이런 것들을 점
검한다. 특별과제로는 전도, 부모님과 영화보기, 집안일하기, 등산, 목욕탕 함께 가기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폭넓게
훈련을 배우도록 했다.
1:1 양육의 각 단계별 과정을 소개한다. 1단계 기초과정으로 신앙의 첫 걸음을
배운다. 총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2단계 성장과정1과 3단계 성장과정2는 성경에
대한 훈련과 인격적인 훈련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쌓아가는 과정이다. 각각 총16주 정
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4단계 승리과정은 좀 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사회적, 신앙적,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현장감 있게 배우는 과정이다. 총 1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된다. 이렇게 하면 1년~1년6개월 정도면 4단계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나. 소그룹 양육
소그룹 양육은 1:1 양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받는 양육이다. 주목할 점은 소
그룹 양육부터 형제, 자매가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제와 자매의 구성 비율을 가
급적이면 동등하게 맞추어서 구성하는데, 인원은 6~8명 정도로 이루어진다. 토의와 대
화를 통해 참여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
계적인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소그룹 양육은 주 1회, 총 16주 정도만
짧게 이루어진다. 중간중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정해서 심층 토론을 진행하기
도 한다. 청년들의 반응과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다. 단계별 양육
모든 청년의 신앙이 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모두가 동일
하지 않다. 즐거운교회 청년부는 전북대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다. 대학 전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청년들이 전도된다.
양육을 담당하는 리더와 필자와의 충분한 상의와 협의를 통해서, 양육의 총 4단
계 과정의 진도를 조정한다. 즉,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한 청년은 1단계 기초과정을 2
주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한다. 반대로 1단계 기초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단
계를 한 번 더 복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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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제별 양육
청년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남녀, 저학년, 고학년, 대학생, 일반직장에 다니는
청년 모두가 참석한다. 분기별로 1회를 기본으로 하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마다 이루어진다. 굉장히 뜨겁고 분위기가 진지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루어진다.
모든 청년이 참여해야 하므로 직장인을 고려해서 토요일에 이루어진다. 보통 오전10
시~오후6시 정도로 진행된다.
주제별 양육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고민을 유
도한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과 훈련은 대부분 가려진 질문, 정제된
질문을 많이 한다. 특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청년들의 술과 담배 문화’, ‘결혼 전 남녀 간
의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혼전 성관계’, ‘청년들의 헌금생활’, ‘신앙생활과 학
점관리’, ‘은밀한 성’, ‘공동체 내에서 남녀 간의 예절문화’, ‘가족 간의 갈등문제’, ‘중독’
등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도 시간이 짧다. 너무나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제별 양육을 마칠 때는 반드시 어떠한 결론을 내어 준다. 애매모호한 결론은 굉장
히 위험하다. 그래서 주제별 양육의 총 진행은 필자가 담당한다.
마. 헌신자 양육
청년 중에 양육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목회자, 목회자 사모, 선교사, 특수목적 사역 헌신자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
게 헌신한 청년들은 필자가 직접 담당한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는 성경으로만 한다.
성경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간다. 성경에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는지 조명하면서 성경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2주에 1회를 기본으로 한다. 양육의 양보
다는 질적인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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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
청년들이 변화되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졌다. 10여
명 안팎으로 시작된 청년부는 필자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10배 이상의 눈에 띄는 성
장의 축복을 경험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는 경험을 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많고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의식을 청년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관념 속에 갇힌 신앙에서 실재적
인 신앙으로 전환하는 청년부가 되었다.
청년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 지방대학에 다니고 지방에 살아간다는 어
느 정도의 패배의식 속에 갇혀있었던 청년들의 생각이 다양한 양육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했다. 수동적인 삶의 자세가 능동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
로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청년들로 바뀌게 되었다.
양적인 부흥도 있었다. 필자가 사역을 6년째 했었던 그해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126명이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다. 또한, 양육의 성과로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
하여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전문직으
로 연구직으로 취업해서 주어진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
이 있다. 필자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
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제 2 절 공동체 활동중심의 청년사역 익산 청복교회
익산 청복교회 청년부는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방
향으로의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진다.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청년들은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은사를 드러낸다.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 효과적인 청년부 사역이 이루어지
고 있는 익산 청복교회에 대해 알아본다.
80
1. 청년부 역사와 현황
청복교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교회설립 60주년을 맞았다. 5월 3일 주일
에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청년부도 6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기간을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지금까지 청년부를 거쳐 간 수많은 사람 중에 목
회자와 선교사를 비롯한 평신도 교회 일꾼들이 배출되었다.
현재 청년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년부는 주일 오후 1:30분에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1부 예배 전 찬양 - 2부 예배 - 3부 소그룹 목장 모임 - 4부 임
원•목자 리더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순서가 다 마쳐지면 주일 오후 5시정도
된다. 청년부는 1청년부, 2청년부로 구성되어 있다. 2청년부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
년부에 올라온 때로부터 27세까지이다. 1청년부는 28세부터 결혼 전까지이다. 1,2청년
부 전체 70명 정도 청년부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
2. 청년부 비전 및 조직
청년 공동체 활동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도록 청년부의 비전과 핵심가치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가. 비전 및 핵심가치
현재 청년부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
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한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헌신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청년들은 소그룹 말씀을 배운다. 주말 양육반을 통해서 주일 목
장 양육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삶 가운데 적용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속에서의
생활과 청년들의 생활이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시간에만 교
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곤 한다. 그렇지 않다.
기독청년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실력이 없다는 말들이 많다. 교
회 다니는 청년들은 ‘신앙과 믿음은 참 좋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
을 종종 듣곤 한다. 신앙이 없는 비슷한 청년들한테 실력적인 면에서 뒤떨어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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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일이 많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인생
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한다. 즉,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자기 준비와
자기 계발에 있어서도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기독청년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교회일은 재미있게 최선을 다하는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미래
또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젊음과 열정이
있는 기독청년으로서의 모습이다.
말씀에 헌신되고 실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
청복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앞과 교회를 위해 목표하는 중요한 비전이다. 이것을 위해
현재 많은 청년이 함께하고 있다.
청년부의 핵심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실력+영력+체력 그리고 인품을 갖추는
기독청년(3力+1)’이다. 청년들이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청년
들이 영력이 있어야 한다. 영력은 영적인 힘이다.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딤후 3:5). 경건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기인한다.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과 훈련코스를 이수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
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성경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
킬 따름이니이다(시 119:9)”라고 말한다. 말씀이 경건의 능력이다. 그래서 청년부는 매
주 토요일 소그룹 양육반을 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3시부터 요한일서 양육반과 토요
일 오후5시부터 창세기 양육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중 수요일 저녁 9시부터
마가복음 양육반을 하고 있다. 이런 소그룹 양육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삶 속에 적용하는 연습하고 있다.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토요일 저녁 6시20분부
터 약1시간정도 청년부 기도회를 갖고 있다. 청년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
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기도제목을 놓고 20여명 정도가 매주 기도하고 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
청년들이 체력이 있어야 한다.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체력이 없으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체력이 약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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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역을 진행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떨어진다. 시들어진 에너지로는 청년부가 움직
이지 않는다. 역동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몸과 영혼을 따로 떼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몸과 영혼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몸의 건강함이 필요
하다. 건강한 몸인 육체 없이 영적인 능력만이 결코 강조되지 않는다. 온전한 한 사람
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함과 동시에 육체적인 건강함이 반드시 필요하
다. 칼 바르트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몸이요 몸을 가진 영혼’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몸이 영혼을 위해 존재하고 영혼이 몸을 위해 존재한
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성경은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09)
이렇듯 우리의 몸인 체력이 건강해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능동적
으로 재미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청년부 사역도 멋
있게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좋은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 있고 영적으로 탁월해도 인격적으로
바르지 않아서 여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좋은 인품은 많은 사람
을 모으는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가 있고 떠나는 리더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리더의 인품이다.
나. 청년부 조직
청복교회는 청년부 사역자에게 많은 부분을 신임적 위임한다. 청년부 사역이 보
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담임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다. 청년 공동체 활동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직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109) Rodney Clapp, 사람을 위한 영성(Tortured Wonders), 홍병룡 역 (서울: IVP, 2004),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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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청복교회 청년부 조직 현황
청년부를 총괄지도하고 큰 방향을 정해주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하신다. 담임 목
사님의 목회철학에 맞게 담당교역자가 맡아서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당회에 청
년부에 관련된 사항을 상정하고 결정하는 분이 교감장로님이시다. 교회 내 여러 행정
적인 절차와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 및 대외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분은 부장집사님이
하신다.
청년부를 섬기는 청년들의 실제적인 조직은 임원그룹, 목자그룹, 찬양팀 그룹이
있다. 임원들은 청년부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이다. 회원들에게 광고하고, 회원
들을 모으고, 사역을 진행하는 팀이다. 목자그룹은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다. 목자들은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한 소그룹 당 6~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
다. 매주 청년부 예배 후 8개의 목장별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리더들이다. 찬
양팀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다.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고 팀으로서 새로운 찬양
을 보급하고 청년들을 예배에로 초대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교 장
김도경 목사
교 감 담당교역자 부 장
엄태주 장로 유광철 목사 한중희 집사
임 원
목 자 회 장 1인 부회장 1인 청년부
찬양팀8명 총 무 2인 회 계 2인
서 기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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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활동 현황
청복교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활동을 소개한다. 소그룹 목장 모임, 해
외 단기선교, 국내 아웃리치, 주일 중식 섬김, 캠퍼스별 모임, 직장인을 위한 모임, 헌
신자를 위한 모임이다. 이 6개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교회를 넘어 학교와
직장에서까지 청년부와 교회를 향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소그룹 목장 모임
청년부는 예배 후 소그룹 목장별로 모임을 갖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8명의 목
자들이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맡고 있다. 소그룹 목장 모임 시간에는 성경을 교재로
공부하고 서로 토의하고 삶을 나눈다. 2014년에는 고린도전서로 모임을 했었고, 2015
년도는 창세기(1-11장)로 모임을 하고 있다. 소그룹 모임 규모는 인도하는 목자포함
9-12명 정도이다. 모임장소는 교회 내 작은 소그룹 모임방에서 하고 있고, 모임 시간
은 1시간 30분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목장 모임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운다. 간단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깊게 배우고 이를 토대로 서로 간의 토론과 나눔이 진행된다. 이러면서 성경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모임을 마칠 때는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로 모임
을 마친다. 8개의 목장은 다음과 같다.
<표 6>청복교회 청년부 목장 현황
이렇게 소그룹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들은 담당 교역자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임을 갖는다. 약1시간30분 정도로 진행되는데, 이때 목자들은 담당교역자로부
드림 목장 동행 목장
주향 목장 가지 목장
거룩 목장 제자들 목장
시온의 대로 목장 가나안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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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성경을 배우게 된다. 단순히 성경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목자들은 자신의 고민
과 삶을 나누고 성경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또한, 목자들은 목장모임 인도할
때 나타나는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목자들 서로 간의 의견교환이나 정보를 나눈다. 8
명의 목자를 대표하는 총 목자 1인을 두고 있다. 담당교역자는 총 목자와 좀 더 구체
적인 방법으로 목자들과의 소통을 나누고 있다.
나. 해외 단기선교
청년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해외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겨울보다 주로
여름에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녀온 지역으로는 태국, 필리핀, 몽골, 아프
리카, 중국 그리고 올해 여름에 캄보디아•라오스를 계획하고 있다. 기간은 1주일에서
10일 정도로 하고 있다. 인원은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팀을 만들어서 진
행하고 있다. 주요 사역은 전도사역, 노동봉사, 마을잔치, 지역탐방 등으로 구성한다.
전도사역은 학교전도와 마을전도로 구분한다. 학교전도는 선교지 마을에 있는 초
•중•고 학교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농구장이나 강당 같은 곳에서 공연사역과 찬양 그
리고 메시지선포로 진행한다. 학교사역 마칠 때는 작은 선물도 주곤 한다. 마을전도는
2~3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전도한다. 4영리 전도 책자를 주로
사용한다. 언어가 자유롭지는 않지만, 손짓 몸짓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기도
하고 그 집을 나온다.
노동봉사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교지역에 있는 교회 보수공
사를 한다거나 교회 성도들의 집을 공사한다거나 주로 이러한 사역이다. 지붕개량, 페
인트칠, 수로작업, 담쌓기 등 이러한 작업은 주로 형제들이 한다.
마을잔치는 바자회와 한국음식만찬으로 진행한다.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마을전
도할 때 전도지에 초대의 글을 써서 준다. 이렇게 오게 된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간 각종 품목들(의류, 생필품, 학용품 등)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연다. 상당히 반응이 좋다. 한국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마을의 많은 분이 오
신다. 이때 한쪽에서는 한국음식으로 만찬을 한다. 바자회와 만찬이 어우러져 평소 교
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 단기 팀이 가고난 후 선교사님이 하
시는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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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탐방은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난후 1~2일 정도 관광을 한다. 이때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피로를 풀어준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청년들 서로 간의 좋
지 않은 상처나 감정을 푸는 시간을 꼭 갖는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감정과 상처들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이러한 일정을 넣고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서로를 더 깊게 알
아가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해진 인격체와 공동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다. 국내 아웃리치
국내 아웃리치(outreach)110)는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이루어진다. 청년부 아웃리치
의 핵심정신과 가치는 이렇다.
핵심성경구절 :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
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사명선언문 : “청년들은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
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 들고 아직 복음이 전하여 지지 않은 땅으로 떠난다. 이 부르심은 받은 나
는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움직인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청년들은 매번 방학 때 마다 국내 아웃리치를 떠난다. 주
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찾아간다. 한 번씩 섬으로 들어가서 섬마을을 전도하기도
한다. 기간은 4박5일로 계획한다.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대규모로 많이 가지
않는다. 사역은 해외 선교랑 거의 비슷하다. 마을전도, 노동력봉사, 농사일 돕기, 교회
사역 돕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식사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준비해서 먹는다. 이른 아침 경건회를 시작으로 하루의 사역이 마쳐지면 저녁
에는 당일 사역에 대해서 피드백(feedback)하고 다음날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
의를 한다. 그리고 기도회로 하루 사역을 마무리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녀온 지역으로는 제주도, 영산도, 선유도, 고창, 임실, 정선,
110) 나가서 닿는다,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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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여름 영월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아웃리치가 방학 때
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는 참석하게 한다. 주로 청년부에 이제 막 올
라온 신입청년들은 국내 아웃리치를 선호한다. 아웃리치를 통해 청년부에 대한 멤버
십이 강해지고 20대 젊음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 매일 매일
의 사역을 마치고 저녁시간에는 그렇게 빡빡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 시
간에는 선후배간의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잡는다. 1:1일 미팅을 하고 재미있는 공
동체 게임을 한다. 또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좋은 영화를 감상하기도 한다. 저녁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선배들과 대화할 수 있고 동기들끼리 친해지
기 때문이다. 때로는 청년들 서로 간에 깊고 진지한 신앙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요즘 청년은 거의 대부분 1~2명 정도의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서 ‘더불어 함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 경험을 해보
지 못했기 때문에 필자는 국내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라. 주일 중식 섬김
청년부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주일 중식 섬김을 하고 있다. 성도들의 반응
은 굉장히 좋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장년부만 대략 1000명 정도 된다. 주일학교까
지 다하면 1300명 정도의 규모이다. 주일 중식은 6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 권사 중
심으로 이루어진 주일 중식 봉사팀이 있는데, 1년에 2회 두 번의 주일 점심은 청년들
이 손수 준비해서 대접한다. 상반기에는 5월 어버이 주일에 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
사주일에 한다.
주일 중식 섬김 하루 전 토요일에는 청년 대부분이 교회 식당에서 모인다.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팀, 식당 홀 청소하는 팀, 식당 홀 데코하는 팀 등 토요일 오후 반나
절은 이렇게 준비한다. 주일 중식시간에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주방에서 요리하
고, 배식하고, 식당안내하고, 설거지하고, 잔반처리하고, 영상녹화 제작하는 등 분주하
게 움직인다.
처음 필자가 이러한 중식 봉사 사역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청년이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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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특히, 핵심 임원들과 목자들이 공감하지 못했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하게 되었을 때, 중식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청년들은 굉장
히 뿌듯해 했다. 교회 어른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 ‘청년부가 변화되고 있다’, ‘청
년부가 살아있네’, ‘청년들이 하니깐 더 맛있네’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1년에 2회 주일 중식 봉사로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고 있다.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목적은 교회가 무엇인
지 모르는 청년들에게, 함께 고생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년들
에게 교회 공동체성을 심어주고 자라나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필자는 주일 중식
봉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마. 캠퍼스별 모임
20~27세까지인 2청년부를 위한 사역이다. ‘주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만으로 청년
들에 대한 케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역이다. 주일에 잠깐 얼굴 보
는 것으로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끔씩 주일에 빠지기도 하고 정착 주일에 다
른 부서 봉사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주중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에
서 출발했다. 찾아가는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주중 캠퍼스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학기 중에만 있는 사역이다. 캠퍼스별로 요일을 다르게 잡는다. 현재 청
년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캠퍼스 모임은 아래와 같다.
<표 7> 청복교회 2청년부 캠퍼스 모임 현황
서울권, 광주권, 충남대 모임은 한 학기에 1~2 번 정도 모인다. 이외 다른 캠퍼스
모임인 매주 1회씩 모인다. 모임시간은 주로 점심시간에 맞춰서 진행한다. 먼저 식사
전북대 모임 전주대 모임
원광대•원보전 모임 우석대 모임
군산대 모임 충남대 모임
서울권 모임 광주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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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나서 커피전문점에서 캠퍼스 모임을 갖는다. 각 모임마다 리더를 세운다. 그래
서 리더가 해당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에 연락하고 장소를 잡는다. 학교생활을 묻고,
고민들을 듣고, 아무런 주제 없이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신나게 떠들고 웃고 이렇게
모임을 한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모임이냐고 공동체 활동이냐고 의심할 것
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청년들은 쉽게 자신의 고민과 깊은 마
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모임을 정착시킨다. 지금은 당연히 학기가 시작되면 캠퍼스 모임을 기다리는 청년들
이 더 많아졌다.
서울권, 충남대권, 광주권은 해당 청년의 원룸에서 보통 진행한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난 후부터 진행한다. 저녁을 함께 하고 차를 마시는 것보다 원
룸에 가서 필자와 함께 모임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주 오지 못하므로 오랜
시간 좀 더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원해서 형제들의 방에서 주로 한다. 모임을
오래 한다. 보통 한 학기에 1~2번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캠퍼스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은 대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어떻게 공부
하고 누구와 상의하고 특히,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러할 때 캠퍼스 모임
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대학생활에 만연해 있는 술 문화, 이성교제문화에 대한 궁금증
들이 많다. 교회에서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 고민들을 캠퍼스 모임에서는 진지하게 들
을 수 있어서 좋다. 청년들과 허물없이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모임이
다.
바. 직장인을 위한 모임
27세 이상인 1청년부를 위한 사역이다. 특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
로 한다. 직장이 저마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로 1:1의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만
난다.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근처로 필자가 찾아가서 만난다. 직장인들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주어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모임을 갖는
다. 2청년들과의 고민이 다르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고민이 인생에 관한 생각들
이다. 배우자, 결혼, 앞으로의 인생, 신앙생활의 깊은 회의 등 이러한 고민들이다.
필자는 직장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고민들을 들어주고 격려해준다. 많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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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임을 통해서도 청년들은 굉장한 힘을 얻는다. 이러한 방법
으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감한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모임’도 하고 있다. 대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취업준비
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 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취업준비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취업난은 필자가 딱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더군다나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지방은 작은 도시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자기 자신과의 긴
긴 싸움이다. 언제 취업할지 모른다. 1년, 2년, 3년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취업준비생들 전체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갖는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가질 수 없다. 삶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를
필자 나름대로 판단해서 연락해서 모임을 갖는다.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단
순히 교회만 나오고 출석만 해주면 좋아 하겠지 라는 생각에서, 담당 교역자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좀
더 먼 미래를 청년부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 헌신자를 위한 모임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헌신한 청년들을 위한 모임은
필자가 직접 인도한다. 정기적으로 성경 연구와 기도회를 갖는다. 성경연구는 특별히
교재를 정해서 하지 않고 성경에서 특정한 부분을 정해서 한 주에 한 장씩 연구하고
나눈다. 성경 연구 모임 후에 30분~1시간 정도 기도회를 갖는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헌신자들의 생각과 판단을 성경적으
로 균형 있게 인도한다. 중요한 것은 2~3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사역
을 마친 후 멀지 않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오면서 헌신된 사역자로서 앞으로 가
야할 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동시에 포
기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말해준다. 그래서 헌신된 청년들 스스로 깊이 있는 고
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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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다양한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 청복교회 청년부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
났는지 두 가지 면에서 알아본다.
가.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형성
이상에서 청복교회 청년부의 소그룹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는 선후배 간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부목사
로 섬기고 있는 필자는 언젠가는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될 것이
다. 그래서 청복교회에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로 하여금 몸 된
교회(엡1:23)를 섬기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다양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직
장 다니는 청년들은 후배 청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된다. 이러한 것
에 있어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선후배간에 관계가 깊어지
는 사람들은 청년부 가운데서 결혼까지 이르는 커플들도 나오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선배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20대 초반의 대학생활, 군대문제, 학점관리, 신앙생활,
이성교제 등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 왔다. 후배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
을 때 선배들은 자연스럽게 멘토링해 줄 수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후배들은 하나
씩 하나씩 청년으로서의 삶을 잡아가게 된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훌륭한 안내자가
된다.
나. 청년부의 성장
첫 번째, 청년부의 수 적인 성장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청년부에 올라와서 탈락
하는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형들이 좋고 누나들이 좋기 때문에 자연히 청년부 예배
에 나오게 되고 청년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새로 올라온 청년들이 점
점 정착을 잘하게 되고 선배 청년들은 또 새롭게 올라온 청년들의 활동으로 청년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청년부에 올라와서 정착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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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청복교회 신입 청년 청년부 정착률 현황
해가 거듭될수록 청년부에 정착하는 신입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청년부의 질적인 성장이다.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 그리
고 삶 속에서도 성숙해지고 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이유는 말씀중심의 목장 모
임을 통해서이다. 단순하고 피상적인 나눔이 아닌 깊고 진지한 나눔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목자들을 데리고 공동체 모임을 할 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청년들의 삶이 성숙해지는 이유는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아웃리치 그리고 주일
중식 봉사의 영향이 크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습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한 사역을 하고나면 청년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
고 헌신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제 3 절 소결론
양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청년부 사역이 성장하는 두 교회를 살펴보았다. 전주즐
거운교회 일대일 양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위에 다양한 양육의 유형으로 청년사역
의 큰 부흥을 이루었다. 즐거운교회는 지금도 양육을 중심으로 청년 사역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익산청복교회는 소그룹 양육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위에 공동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은 행사 위주의 청년부 사역을 양육중심의 사역과 공동체 활동
중심의 사역으로 청년사역에 변화와 가능성을 주었다는 것이다. 행사 위주의 사역의
가장 큰 단점은 청년들이 금방 지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행사 속에 청년들
고3 청년부 정착
2011 -> 2012년 24명 11명
2012 -> 2013년 18명 9명
2013 -> 2014년 30명 14명
2014 -> 2015년 35명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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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명씩 탈진하게 되고 급기야 청년부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
다. 그 이유는 청년들에게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듯, 사람의 영혼도 마
찬가지이다. 영혼도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창
2:7). 그러므로 청년들은 꾸준히 말씀의 영향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
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자신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여기 위에 다
양한 공동체 활동이 첨가되어야 한다. 국내 선교(아웃리치), 해외 단기 선교, 주일 중
식 섬김, 전도 모임 등을 통해 청년들은 자기 자신외의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성을 배
우게 된다. 이런 공동체 활동은 청년들 서로 간의 더 친밀한 유대관계로 묶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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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양육과 공동체 활동의 청년목회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대안의 청년 목회인 양육과 공동체 활동은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청년 목회의 모습이다. 청년 목회를 건강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양육과 공동체 활동인 것이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 새로운
청년 목회가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제 1 절 청년 양육으로 다음세대에 대한 희망
청년 양육은 희망이 있다. 외형화 대형화 세속화 되는 한국 교회의 사역에 새로
운 도전을 줄 수 있다. 더디게 보이고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청년 양육은 다음 세대를
향해 분명한 희망을 줄 수 있다. 청년 양육을 통해 청년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
시 살아나게 된다. 청년들이 살아나면 교회 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들과 장년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교회
의 출석을 증가하게 한다. 청년 양육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본다.
1. 새롭게 살아나는 청년들
양육을 통해 청년들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신앙의 생활이 다
시 새롭게 되어 진다는 의미이다. 양육을 통해 청년들은 그동안 관념 속에 갇혀있었
던 신앙이 이제는 실재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과거의 상처
와 아픔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신앙의 모습이 양육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게 되는 것이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교회의 말할 수 없는 전통 속에 갇
혀 있었던 신앙이 양육을 통해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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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다. 또한, 수동적이고 수단으로만 여겼던 신앙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변화되
고 목적이 있는 신앙인이 된다.
이처럼 양육은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제대로
보게 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앙 안에서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된다. 다른 어떤 때보다 방황하기 쉬운 청년의 때
를 자기 준비를 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로 만들어 가게 된다.
자칫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 인생의 무거운 멍에가 될 수도 있는
이성을 향한 욕망과 마음을 양육을 통해 아름답고 축복이 있는 교제와 만남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양육을 통해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야할 길을 보다 더 선명
하게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양육을 통해 청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진다는 것은 교회가 새롭게 되어 진다는
의미이다. 청년이 변하면 교회가 변화된다. 청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면 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2. 교회 내 가교 역할
청년들은 10대 청소년과 장년부를 이어주는 가교(架橋)와 같은 역할을 한다. 청
년들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10대 청소년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대 청소년 사역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 중 신앙적 모델로 삼고
갈 만한 사람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이다.
부모세대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청년들이 다가갔을 때의 반
응과 결과가 훨씬 좋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쉽게 닫는다. 그러나 청년들이 다가갈 때는 형과 언니로 생각하므로 쉽게 마음
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불과 몇 년 전 10대의 삶을 지나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후배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
청년 양육이 교회 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세워진 청년들을 통해 10대 청소년들
이 교회 밖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보다 더 신앙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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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률 증가
흔히 청년은 미래에 살며 장년은 현재에 살고 노년은 과거에 산다고 한다. 미래
는 청년들의 시대이다.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또한, 청년들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잠재적인 사람들이다. 청년들이 결혼
하면 서리집사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 청년들이
미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들을 양육을 통해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
다.
양육을 통해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청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고등부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
다. 자유로운 청년이 되면서 교회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려는 청년들이 많다. 양육은 교
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년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
이다.
효과적인 청년 양육은 주일 청년 출석을 높일 수 있으며 장년부와 10대 청소년
들까지 출석을 높일 수 있다. 주일 출석이 증가하면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들도 많
이 발생한다. 교회는 더 젊어지고, 더 역동적이며, 더 풍성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양육을 통해 헌신된 청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제 2 절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 건강해지는 교회
청년 공동체 활동은 교회의 희망이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요즘 한국 교회에 공동체 활동은 청년 사역에 나아가 교회
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 교회는 점점 젊어지게
되고 예배는 역동적이며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
1. 젊어지는 교회
한국 교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간다. 이 말은 청년들이 교회가 없다는 말이다. 젊
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충분히 논했듯이, 교회
가 젊어지고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부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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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청년목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하게 고령화 되어간다.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111) 현상이
다. 교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회가 고령화가 되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활동
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찬양에 힘이 없게 되고 예배가 지루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교회가 고령화가 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도 같이 따라온
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젊게 해야 한다. 활발한 청년 공동체 활
동은 교회의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 특히 청년 공동체 활동에 교회가 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많아져 교회의 모습이 역동적이면 어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년목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야 하는 시대적인 거룩한 요청이다.
젊은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의 기둥으로의 위치에 있으며 청년들의 올
바른 가치관과 의식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교회의 미래이다.112)
교회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
는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집합적인 모임을 등한
히 하지 않기를 바라신다(히10:24-25). 모인 후 사도행전2: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
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모
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사람을 찾으신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
시키는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새롭게 할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의 정예부대면
111)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
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 기술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등장하였다.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
화 사회(7%) → 고령 사회(14%) → 초고령 사회(20%) 순으로 구분한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4%이며,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12) 김준곤 외, 청년 그 희망의 이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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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 시대 교회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부흥시킬 주역은 헌신된 청년들이다. 청
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섬길 때 교회는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다.113)
2. 생동감 넘치는 예배
교회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
한 집합적인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신다(히10:24-25). 이렇게 모임이 된 이
후 사도행전2:42절에서처럼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여야 한다.114)
청년 공동체 활동이 교회에 올바르게 뿌리내리면 주일 예배가 활기차고 역동적
이며 건강해질 수 있다. 청년들이 예배시간에 많아지면 목회자의 메시지도 바뀐다. 반
응하는 청년들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눈에 띄게 보이면 목회자는 긴장하게 되고 설교
와 예배를 더 준비하게 된다. 성도들의 구성 비율이 주로 50~60대 이상이 전부인 예
배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20~30대가 더 많은 예배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다르다. 기존
의 어른 중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예배에 많아지면 목회자
의 메시지도 더 준비되어질 수 있다. 예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제 3 절 소결론
효과적인 청년목회를 통해 교화를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다. 청년들은 많은 잠
재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청년들을
향해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 청년들이 예배를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자원할 때
예배는 상당히 많이 갱신될 수 있다. 메시지에 대한 반응도 청년이 훨씬 빠르게 나타
난다. 장년들에 비해 청년들은 삶과 환경에 많이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헌신되어진 청년들은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잘 만
들어진 청년들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
113) 이상준,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서울: 두란노, 2013), 255-263.
114) Roger P. Daniel,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Outlines for Christian Youth), 이우진 역 (서
울: 전도출판사, 2008), 44-50.
99
이러한 적극적인 청년들의 활동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교
회 내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신앙의 모델을 세우게 된다. 자녀들이 이
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부모님들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일 출석이 증가되고 교회는 한층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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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내용 요약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통해서 청년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현재 많은 한국교회는 청년목회에 힘들어 하고 있거나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역 방향이 장년
부 위주의 사역이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목회의 뒷전으로 교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떻게 하면 청년목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여기에서 출발한
다. 정말로 청년목회는 불가능한 것일까? 이 시대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해야 한다.
필자는 청년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양육’이
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동’이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양육이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떻
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 청년목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이유
와 목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양육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양육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나
누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양육을 통해 자신의 깊은 고민과 걱정을 나누게 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낼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며,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양육은 전인격적이며 종합적이며 성경적인 훈련인 것이다.
이러한 양육으로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금 만들어 갈 수 있다.
공동체 활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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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공동체성은 서로 연합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고 이유가
있는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을 다시금
교회로 품어 안을 수 있다.
양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청년들을 세워가야 한다. 교회가 이대로 청년들을 방치
하면 안 된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그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지 교회는 진지하게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동기와 목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를 1장부터 시작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현주소에 대해 논했다. 현재, 청년들이 교회 안
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청년들은 교회 밖에서 맴돈다. 또한,
가나안 성도화 되는 경향이 점점 나타난다.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를 논했다. 외적인 이유는 교회의 신뢰도 추락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청년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이다. 청년 전도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내적인 이유로 청년들에게 신앙 공동체성의 빈약과
청년 세대간의 신앙 계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또한, 이렇게 드러난 청년 사역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 사역을 향한 목회
관의 심각한 부재, 청년 전문사역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중장기 사역자의 부재, 청년
들과 교회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소통의 문제,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의 여러 가지 하
향 평준화의 모습이 있음을 논하였다.
3장에서는 청년사역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양육과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
였다. 양육과 공동체 훈련에 대해서 일반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를 통해, 이 시대 청년
들이 양육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나아
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양육과 공동체 활동의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성공적인 양
육과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청년 양육과 공동체 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4장에서는 새로운 청년사역의 대안인 양육과 공동체 활동이 교회에서 성공적으
로 진행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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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을 위한 교회의 지원으로는 전문 사역자의 배치와 청년들이 눈에 띄는 봉사보다
는 더디게 보이는 양육으로 훈련되어 져야 한다는 교회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
했다.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회의 지원으로는 청년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을 위해 교회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과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밝혔다.
5장에서는 양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청년 사역에 성공한 교회를 소개했다. 양육으
로 성공한 교회는 전주즐거운교회이다. 즐거운교회가 어떠한 양육과 어떠한 양육의
시스템으로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논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으로
성공한 교회는 익산 청복교회이다. 청복교회가 어떠한 공동체 활동과 어떠한 공동체
활동의 시스템으로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논했다.
6장에서는 청년 양육과 공동체 활동이 교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년 양육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을 밝혔다. 이렇게 회복된 청년들의 교회 안에서의 가교역할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아질 것이고 미래 장년부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서 청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먼
저는 예배가 젊어지게 되고 다음으로는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 나아가 교회의
예배가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논했다.
7장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결론적 제언으
로 한국교회가 청년목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논문을 맺는다.
필자는 청년 양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청년목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
러한 사역이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제 2 절 결론적 제언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는 목회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목회는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는다. 장년목회는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청년목회는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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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고 더디게 진행되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교회가
품어 안고 신앙적으로 세워야 한국 교회와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는 직시해야 한다. 둘째는 20대 청년들을 양육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너무나 과
도한 사역의 짐을 주지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말씀 위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디
자인할 수 있도록 교회는 양육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불과 3~5년 정도이다.
이 정도의 시간만 교회가 기다려 주면 되는 것이다. 셋째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적
극 지원해야 한다. 20대에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함께하는 경험이 없는 청년이 미래
교회의 일꾼이나 중직을 맡게 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다
름’이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되었고 틀렸다
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근거한 공동체 활동을 교회가 적극 장
려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다면 청년목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하여 교회는 다시 한번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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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년부 설문조사 양식
-. 방법
-. 설문내용
목적 :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내 청년부를 어떻게 바라보며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함이다.
직 분 ① 목회자 ② 장 로
일 시 -. 2015년 5월 11일 ~ 5월 22일
방 법
① 직접 서면조사
② 전화
③ 문자 or 카톡
지 역 ① 전주 ②익산
1. 교회 내 청년부는 몇 명 정도입니까?
①10명 미만 ②10~30명 ③30~50명 ④50~80명 ⑤80명 이상
2. 청년들의 교회 봉사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한다 ②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하지 못 한다
3. 청년들의 주일예배 참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매우 잘 한다 ②보통이다 ③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4. 교회행사에 청년들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5. 청년부는 교육부서 또는 장년부 중 어디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교육부서 ②장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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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 조사 결과
목회자
1.교회 내 청년부는 몇 명 정도입니까?
①10명 미만 ②10~30명 ③30~50명
④50~80명 ⑤80명 이상
① 5명
② 16명
③ 3명
④
⑤ 2명
2.청년들의 교회 봉사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하지못한다
① 3명
② 5명
③ 14명
④ 4명
3.청년들의 주일예배 참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매우잘한다 ②보통이다 ③거의참여하지않는다
① 3명
② 21명
③ 2명
4.교회행사에 청년들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생
각합니까?
①그렇다 ②그렇지않다
① 22명
② 4명
5.청년부는 교육부서, 장년부 중 어디에 속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까?
①교육부서 ②장년부
① 5명
② 21명
목 회 자 장 로
설문에 응답한 수 26명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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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동일한 교회도 있다.
장 로
1.교회 내 청년부는 몇 명 정도입니까?
①10명 미만 ②10~30명 ③30~50명
④50~80명 ⑤80명 이상
① 2명
② 9명
③ 20명
④ 9명
⑤ 5명
2.청년들의 교회 봉사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하지못한다
① 5명
② 12명
③ 17명
④ 11명
3.청년들의 주일예배 참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매우잘한다 ②보통이다 ③거의참여하지않는다
① 3명
② 25명
③ 17명
4.교회행사에 청년들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생
각합니까?
①그렇다 ②그렇지않다
① 38명
② 7명
5.청년부는 교육부서, 장년부 중 어디에 속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까?
①교육부서 ②장년부
① 10명
②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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